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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일상 벗어나 문화 체험하며 한국을 배워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한국어교육 2학기 수강생 4개 반 40명과 함께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체험은 경기도미술관에 
4.16 세월호 추모 기념전 진주 잠수부와 조각 작품 등을 감상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관련 기사 3면> 김영의 기자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5차 재

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25만~3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에 맞

췄다.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는 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

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

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

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

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이다. 

월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재난지원금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

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

월 29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

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

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

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

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소

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금(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의 3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

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새로 만들

어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해 제도적 지원

을 하기로 했다. 거기다 코로나19 방역조

치로 입은 기존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

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제

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

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

다.

또한,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

해 버팀목플러스+자금의 기존 7개 유형

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 확대, 폐업 소상

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이번 추

경에 마련하여 지원키로 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일 국

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

과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 <중국어 42면, 베트남어 21면, 

러시아어 32면>             송하성 기자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30만원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도 실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소상공인은 3종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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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 수원

7)이 지난 6월 23일 ‘아름드리 다문화합

창단’과 가수 진시몬, 주미 등 다방면에

서 활약 중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홍

보대사로 위촉했다.

경기도의회는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의정홍

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소통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

에서 가수 주미를 비롯해 가수 겸 유튜

버 예빛, 영화배우 이원화, 탤런트 이가

현 등 5명과 음악공연 전문단체 ‘아름드

리 다문화합창단’ 등 1개 팀을 ‘제10대 

경기도의회 신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촉식에 불참

한 가수 진시몬을 대신해 관계자에 위촉

패와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명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최만식(더민주, 성남1)·김영해(더민주, 평

택3)·김미숙(더민주, 군포3)·국중범(더민

주, 성남4)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임명된 홍보대사는 경기도의회

가 자체 구성한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

회(위원장 국중범)’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특히 ▲경기도

민 또는 경기도소속 단체 ▲타지자체 홍

보대사와 중복 제외 ▲사회적 물의가 있

는 자 제외 등의 자체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해 홍보대사 자격이 주어졌다.

먼저, 진시몬(52)은 최근 ‘불후의 명

곡’, ‘트롯 전국체전’ 등 KBS2 인기 프로

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

를 맞이한 트로트 가수다. ‘보약 같은 친

구’, ‘너나 나나’, ‘애수’ 등의 수많은 히

트곡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인 주미(33)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안정된 창법과 

시원한 고음처리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

이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바 있

다.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와 같은 중장

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

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싱어송라이터 예빛(21)은 유

튜버 구독자 28만명을 보유한 실력파 뮤

지션으로 인디밴드 ‘검정치마’의 곡 ‘기다

린 만큼, 더’를 부른 영상이 유튜브 조회

수 300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

다. 

홍보대사 가운데 유일한 단체인 ‘아름

드리 다문화합창단’은 경기도를 대표하

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으로 평창올림

픽 IOC 개회식 축하공연 등 주요행사에

서 수준급 합창을 선보이며 다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자랑스러운 경기도민

이자 사랑받는 예술가와 함께 경기도의

회를 홍보하게 돼 든든하다”며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도

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아트센터, 28일 

‘미얀마 평화사진전’

경기아트센터가 28일 센터 대극장 

로비에서 ‘미얀마의 봄 두 번째 이야

기: 미얀마 평화사진전’을 개막했다.

경기아트센터, 미얀마네트워크와 

푸른아시아센터는 이번 사진전을 이

날부터 나흘간 경기아트센터 광장에

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 현지 상황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

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

나잉툰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

(NLID) 한국지부장, 이우종 경기아

트센터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 사

회는 미얀마 출신인 찬찬 전 한국외

국어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개막식에서는 이번 사진전을 기념

해 작곡가 김형석씨가 작곡한 창작곡 

를 가수 정밀아씨(2021년 한국대중음

악상 ‘올해의 음반’ 수상)와 초연했다. 

노래는 ‘함께할 그 봄을 우린 오늘도 

기도해’ 등의 가사로 미얀마 평화의 

날을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개막식 이후 사진전 장

소인 광장으로 이동해 환경·평화 운

동가인 박일선 작가의 안내와 함께 

작품들을 관람했다. 전시 사진 50여점

은 박일선 작가가 찍은 과거 미얀마 

사진과 미얀마네트워크에서 받은 미

얀마 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등이다. 

쿠데타 이전인 2000년대 맑은 하늘 

속 사찰 등 평화로운 모습과 민주화

운동 이후 군부가 살상한 국민 등 참

혹한 현장을 대조적으로 제시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의회 ‘아름드리 다문화합창단’ 홍보대사 위촉

장현국 의장, 가수 진시몬 주미 등 경기지역 예술인 위촉해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

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1일

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

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

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

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

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

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7시

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

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

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 회원 등

록이 되면 가능하다.

먼저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

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

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회원 중 가입한지 10개월이 지

난 회원은 로그인 후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동인증서

로 거주지 인증을 갱신해 신청하면 된다. 

단, 분실 등의 사유로 새 카드를 이용하

는 경우, 등록된 카드 정보를 추가(교통

카드) 또는 수정(지역화폐)해야 한다. 가

입하고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공

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확인 절차는 필

요하지 않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부모나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

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

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

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

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거주 청소년의 경기버스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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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

숙현)는 지난 6월 23일과 24일 이틀간 한

국어교육 2학기 수강생 4개 반 40명과 함

께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어교육 문화체험은 경기도미

술관에 4.16 세월호 추모 기념전 진주 잠

수부, ‘몸짓말’ 다양한 영상 퍼포먼스 주

제로 전시되어 있는 회화작품, 조각 작품 

등을 감상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답답하

고 힘들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한국어교

육 수강생에게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주

었다.

문화체험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한국

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그동안 몰랐

던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수강생

들끼리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7월 

7일과 7월 21일 총 2회에 걸쳐 센터 강

당에서 ‘신나는 예술여행’ 지원으로 주

제 다문화소통 연극 '약속'과 찰리챌플린 

폴리의 음악공연을 문화체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

국어교육 2학기를 지난 6월 2일부터 시

작해 8월 23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어교육 2학기는 1단계 수준인 기

초반과 2단계 수준인 말하기 2반 오전.오

후, 쓰기 2반을 운영한다. 또 3단계 이

상 수준의 쓰기 3반과 자녀 학교생활 정

복하기, 한자로 배우는 한국어,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말하기 3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바리스타 자격프로그램과 컴퓨터 자격프

로그램이 지난 6월부터 진행돼 8월 말까

지 이뤄진다. 7월에는 1인 미디어양성프

로그램이 7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

주 월요일 진행되며, 한국어능력시험 취

득 프로그램이 7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

지 매주 월.수 이뤄진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프로

그램 운영 외에도 다문화자녀를 대상으

로 언어 수준을 평가받아 볼 수 있다. 36

개월~초등학생 대상이며 전화(031-599-

1700) 및 방문 신청을 받아 언어발달 검

사 진행 후 부모(주양육자) 면담을 진행

한다. 면담 후엔 검사 결과를 통한 대상

자 선정 후 1:1 개별수업 및 모둠수업이 

이뤄진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일상 벗어나 문화 체험하며 한국을 배워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2학기 수강생 경기도미술관 방문

다문화가족 취업 고민

안산여성비전센터 해결

안산시(시장 윤화섭) 여성비전센터

는 2021년도 하반기 교육수강생을 7

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직업기술분야 및 사회

문화분야 등 89개 과정 604명이며, 교

육 기간은 8월 9일부터 교육과정에 

따라 8주~20주간 운영된다. 코로나19

로 과정별 정원을 축소 운영하며, 인

기 강좌의 대기자 해소 및 취.창업 지

원을 위해 하반기에는 22개 특별과정

을 신설했다.

이번 하반기 교육에는 취.창업 교육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의 기

회를 제공하고, 배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

육이 마련됐다.

여성비전센터는 양성평등정책에 따

라 남녀 모두에게 수강의 기회가 열

려있으며, 수강 신청은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

다. 수강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

은 031-481-276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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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1 июля будут введены новые пра
в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
я».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по безопасно
сти 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
едствиям (центральная штаб-кварти
ра) 20 июня представил новый план 
реформ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
ания.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развлекательн
ые заведения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где,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применён уров
ень2, возобновят работу после закр
ыт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мес
яцев. Время работы ресторанов, каф
е, караоке-залов и тренажёрных зал
ов увеличится на два часа, ранее ра
ботали до 22:00, теперь до 24:00. Кол
ичество людей, доступных для частн
ых встреч, увеличится с нынешних 4 
до 6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двух недель (д
о 14 июля), а затем до 8 человек.

На ос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буде
т применён уровень1, будут сняты ог
раничения на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во в
ремя личных встреч, будут разреше
ны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собрания и б
анкеты.

В частности, поскольку каждому м
естному самоуправлению предоста
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ая автономия, о
жидается, что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
ь, претерпевшая ограничения из-за 
COVID-19,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а   до з
начительного уровня.

◇ Уровень 2 для столичной зоны, н
а ос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Уровень 1

Во-перв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корре
ктировало разделение на уровни со
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которое 
ранее разделялось на 5 уровней, а т
еперь будет 4 уровня.

Что касается частных собраний, ог
раничения на количество человек пр
и 1м уровне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а при 2
м уровне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до 8 чело
век (9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запрет). Даже 
при втором уровне нет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семейные встречи для близких ро
дственников, а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год
ика мог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до 16 чело
век.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

ия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могут не у
станавливать ограничения до 8 чело
век.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где применяется 
уровень 2,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двух не
дель допускаются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с 
6 человек, а после этого возможны в
стречи до 8 человек. Те, кто был вак
цинирован от COVID-19, исключаютс
я из

огранич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на собран
ия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встречах.

Согласно данному заявлению разр
ешё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иц на собрани
я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встречах увелич
и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 Реорганизация для минимизации 
ущерба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Ограничения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мно
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также с
ведены к минимуму. При 1м уровне э
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сним
аются, а при 2м уровне развлекател
ьные заведения, караоке и ресторан
ы-каф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до 24:00. Мер
ы при 2м уровне также могут быть от
менены органам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
авления по усмотрению.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Бу Гём сказ
ал: «Мы пытаемся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ограничения при карантине для сам
озанятых и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
еса». «Предоставляя местным орган
ам власти большую автономию, мы х
отим попросить их также разделит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 сказал о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сообщил: «
Даже если применяются новые прав
ил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люди должны носить маски в помещ
ении»,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е могут сни
мать маск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с и
юля, но при условии соблюдения дис
танции   не менее 2 метров ».

В случаи установлении коллективн
ого иммуните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
ирует реорганизовать, т.е расслабит
ь меры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дистанциров
анию．
<한글 기사 45면>

                         장올가 기자

С июля месяца отменяю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до 5
ти человек во время личных встреч, так же ре
стораны, кафе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в столичной зоне будут открыты до 24:00

“시민 이롭게 하는 것 행정의 기본”

윤화섭 안산시장, 민선7기 3주년 성과보고회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6월 

25일 지난 3년간의 시정 운영을 되돌

아보는 ‘민선7기 3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장, 부시장 및 4

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민선7기 안산시가 3년 동안 이

뤄낸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역

점업무 및 공약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민위본(利民爲本)’이라는 사자성어

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을 이롭게 하

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 현장행

정, 공감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달

라”고 당부했다.

안산시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최

초, 경기도 최초로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올

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

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

은 바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임신부 100

원 행복택시 운영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선정 ▲권역별 도심 순

환버스 도입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 시행 ▲65

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청

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 ▲스마트 선

도 산업단지 선정 등 정책을 추진했

다.

수도권 또는 경기도 최초로 추진된 

성과로는 ▲대부도 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 ▲협치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수소시범

도시 선정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설 등

이 있다.

특히 4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데이

터센터, 8천억 원 규모의 KT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

대 핵심 시설인 데이터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의 더 나

은 삶을 위해 지난 3년간 부단히 노

력해 왔다”라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계속해서 시민 공감 행

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7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해요

만 24세 청년 구성원이 있는 다문

화가족이라면 안산시(시장 윤화섭)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보자. 안산시

는 7월 한 달 동안 올해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

다.

이번 3분기 지급대상은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

난 시민이며, 신청은 7월 1일 오전 9

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이트 ‘잡아바(http://apply.jobaba.

net)’를 통해서 하면 된다.

안산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지급하며, 올해는 

특히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

청자에만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지

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

이지(www.ansan.go.kr), 민원콜센터

(1666-1234) 및 기획예산과 인구청년

정책팀(031-481-3093·031-369-1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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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더불어민주당, 안산5) 도의원

은 지난 6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5분 발언을 통해 다문화 중점

학교에 대한 외국어교원 배치 및 다문화 

학급 담당 교원 가산점을 현행대로 유지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안산과 시흥의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고 다문화 배

경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 이중 언

어로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국제화 교육을 시행한 점을 들며 “이로

써 다문화국제혁신학교에서는 다문화 학

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지원할 수 있

는 이중 언어교육, 국가별 문화와 역사이

해를 위한 수업이 개설되었고, 도교육청

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가

산점 부여를 통해 현업 교원의 사기진작

과 외국인가정 아동의 학습권을 담보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다문화 학급 교원 가산점 현행대로”

성 의원은 하지만 도교육청이 초등 교

원에게 부여한 ‘특별학급 유공교원 경력 

가산점’을 내년에 폐지하고, 중등교원에게 

부여한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가산

점’ 상한점수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간 열악한 다문화교육 여건 속

에서도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선생

님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지금

도 관내 교원의 전입 기피가 심각한 상황

에서 경기교육의 다문화교육에도 적신호

가 켜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고 우려했다.

강제로 인사를 내서 학교에 배치할 수

는 있지만 전입 교원의 부적응 문제, 의

무 기간만 채우면 떠나려고 하는 인사이

동으로 인해 결국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

이란 주장이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폐지 예정인 다

문화 학급 담당 교원 가산점을 현행대로 

존치해 주시고, 다문화교육에 철학과 역

량을 갖춘 우수 교원이 다문화중점학교

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다문화교육

의 대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

청했다.

#“시급히 외국어 교원 추가 배치해야”

또한 도교육청이 시급히 외국어 교원

을 추가 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안산 선일초등학교는 전교

생이 356명이지만 이 중 81%인 289명이 

다문화학생이고, 인근의 원곡초등학교도 

전교생 434명 중 98%인 425명이 다문화

학생이다. 이렇게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다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들 학교에는 특히 고려인

동포 4세 등 러시아권 가정 자녀가 8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별

학급과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습득이 더디고, 교과 관련 어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업 시간에

는 이해 못 하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

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러시아어

로 아이들끼리 서로 놀고, 소통하며 생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어민 러시아어 교사 한 명이 

주 14시간 미만으로 학교에 나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 2시간 남짓 되

는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례시에 부교육장직 신설” 요청

성 의원은 “실제 수업 시간에 함께 참

여하여 한국어 수업을 통역해 주고, 학

생들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

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수업은 무의미

한 시간에 불과하다.”라며 도교육청이 다

문화 중점학교에는 러시아어 등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줄 것

과 외국어 전공자를 구할 수 없으면 비

록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외국어 중등교

원자격을 갖춘 분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

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

라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 특례시에는 위상

에 걸맞게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직 신설

을 적극 추진해 달라며 “진정한 교육자치

를 위해선 민간과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

육협력사업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같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특례시 교육지원청에

는 부교육장직을 신설하도록 즉각적인 협

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의 기자

“성준모 도의원, 다문화 중점학교에 외국어교원 배치 등 요구”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서 다문화 학급 담당 교원 가산점 현행유지 등 다문화 교육 옹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외국인주민지

원본부 야외광장에서 아시아 문화놀이

터 썬데이마켓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

다.

전날 진행된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

된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연과 플리

마켓의 주체로 참여해 일상생활에 활력

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

진된 다문화공연 등은 코로나19를 감안

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최소

한의 대면활동으로 진행했다.

공연은 필리핀의 ‘동양의 진주팀’이 

선보이는 민속춤, 성악 전공 학생들의 

디즈니 영화음악, K-POP에 맞춘 태권

무 및 인도네시아 노래 등으로 시민들

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했

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

국,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부스와 기

부물품 판매 및 홍보 부스 등을 마련

하여 내·외국인주민에게 자국의 물품을 

소개하고 생필품을 공유하며 내외국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 등이 기부한 기부물품으

로 꾸려진 한국부스의 운영 판매수익금

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내외국인주민이 직

접 참여하여 함께 만든 의미 있는 행사

를 통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보

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 ‘아시아 문화놀이터 썬데이마켓’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여유와 힐링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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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хотелось бы познакомить  ино
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с полезной инфо
рмацией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Пожарной службой бы
л подготовлен материал на 6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включая русский, о безопасной жизни в Южной Ко
рее. 

В центрах, связанных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вы может
е встретить вот такие яркие журнального типа спр
авоч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ь в  Корее", на русском, анг
ли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вьетнамском, японском и кам
боджийском языках.

Экстренная помощь в  Корее 119

 "Обучение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с
ть! Данное пособие разработано для предотвращ
ения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
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а также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и со
блюдения правил безоспаности и действий в авар
ийных ситуациях"- указано на 1 странице справоч
ника. 

Гла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являются:

- неадекватные реш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отсутстви
ем понимания корейских средств пожаротушения;

- незнание/ непонимание корейских правил доро
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наблюдается б
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
шествий;

- недостаток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ли от
сутствие коммуникации затрудняет решение чрез
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Учитывая этот список причин, 
в справочнике рассмотрен разнообразный спектр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встречающи
хся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а также профилактика и с

воевременное реагирование в случае их возникно
вения.

Содержание справочника "Безопасность в Коре
е" разделено на типы категорий: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студентов и пу
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то есть для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на
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На 24 страницах можно узнат
ь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работе и учебном месте, дом
а и на улице, как вести себя и что делать в экстрен
ных ситуациях,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 краткий слов
арь основных симптом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удет ис
пользовать для объяснения своего самочувствия 
сотрудникам больниц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или аптек
и.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состав
ителям и  переводчикам данного справочника за н
ужную и поле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качественный п
еревод. Надеюсь, что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
цев смогу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этими несложными пра
вилами и соблюдать их для безопасного пребыва
ния в Корее. Репортер Елена Ким.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한국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법 ‘외국인 위해 6개 언어로 번역된 한국안전생활’

Справочник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 6 языках: безопасная жизнь в Южной Корее

ตัง้แต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ยกเลกิการหา้มรวมกนั 5คน และรา้นอาหาร, คาเฟ่ และ สถานบนัเทงิ ในเขต

ปรมิณฑลจะ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จนถงึเวลา 12.00 น.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리두기 알림

ตัง้แต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เป็นตน้ไป จะมกีารบงัคบัใช ้ 

'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ระหวา่งบคุคล' ส�านักงานกลางปรับการ

รับมอืภยัพบิตั ิ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ส�านักงานใหญ)่ เปิด

เผยแผนปฏริปู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ทางสงัคมฉบบัใหมเ่มือ่วนั

ที ่20 มถินุายน

สง่ผลใหส้ถานบนัเทงิในเขตปรมิณฑลซึง่คาดวา่จะใช ้

ระยะที ่2 จะไดก้ลบัมาเปิดท�าการอกีครัง้ในอกีไมก่ีเ่ดอืน

ขา้งหนา้ และเวลาท�าการของรา้นอาหาร คาเฟ่ หอ้ง

คาราโอเกะ และโรงยมิ จะเพิม่ขึน้ 2 ชัว่โมงจากเดมิ 4ทุม่ 

(10:00 น.) เป็น เทีย่งคนื หรอื 12:00 น. จ�านวนคนที่

พรอ้มส�าหรับการชมุนุมสว่นตวัจะเพิม่ขึน้จากปัจจบุนั 4 

คน  เป็น 6 คน ในชว่งสองสปัดาหแ์รก (14 กรกฎาคม) 

และเพิม่ขึน้เป็น 8 คน หลงัจากนัน้

ระยะที ่1 ในพืน้ทีท่ีไ่มใ่ชป่รมิณฑลที ่จะด�าเนนิการมี

ขอ้ จ�ากดั เกีย่วกบัจ�านวนของคนดงันัน้การชมุนุมขนาด

ใหญแ่ละงานเลีย้งทีเ่ป็นไปได ้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เนื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ตล่ะแหง่

มคีวามเป็นอสิระอยา่งมาก คาดวา่ชวีติประจ�าวนัทีถ่กูระงับ

โดย COVID-19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ฟ้ืนฟสููร่ะดบัทีส่�าคญัตาม

ล�าดบั

◇ ระดบั 2 ส�าหรับเขตปรมิณฑล ระดบั 1 ส�าหรับนอก

เขตมหานคร

ประการแรก รัฐบาลจะปรับ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ทางสงัคม

ซึง่ด�าเนนิการใน 5ขัน้ตอน เป็น 4ขัน้ตอน

กรณีชมุนุมสว่นตวั ระยะที ่1 ไมจ่�ากดัจ�านวนคน และ 

ระยะที ่2 ไมเ่กนิ 8 คน (หา้ม 9 คนขึน้ไป) แมแ้ตใ่นระยะ

ที ่2 ไมม่กีารจ�ากดัการพบปะ ครอบครัวในทนัท ีและงาน

เลีย้งวนัเกดิครัง้แรกสามารถรองรับไดถ้งึ 16 คน รัฐบาล

ไมส่ามารถก�าหนดขดีจ�ากดั 8 คนตามดลุยพนิจิของ

ตนเองได ้

ระยะที ่2 ในเขตปรมิณฑล อนุญาตใหใ้ชเ้พยีง 6 คนใน

สองสปัดาหแ์รก และการประชมุสงูสดุ 8 คนจะสามารถ

ท�าไดห้ลงัจากนัน้ ผูท้ีไ่ดรั้บการฉดีวคัซนีป้องกนั COVID-

19 จะไมร่วมอยูใ่นการจ�ากดั จ�านวนการประชมุ กจิกรรม 

และการชมุนุม

ดว้ยการประกาศนี ้จ�านวนผูท้ี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การ

ประชมุ เหตกุารณ ์และการชมุนุมทัว่ประเทศจะเพิม่ขึน้

◇ ปฏริปูเพือ่ลด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ใหก้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

เล็ก

ขอ้บงัคบั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ส�าหรับสิง่อ�า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

เอนกประสงคก์ล็ดลง เชน่กนั ในระยะแรกไมม่ขีอ้จ�ากดัใน

การด�าเนนิงาน และใน ระยะที2่ สถานบนัเทงิ คาราโอเกะ 

และรา้นอาหาร-รา้นกาแฟสามารถ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ไดจ้นถงึ

เวลา 12.00 น.ขัน้ตอนที ่2 มาตรการยงัสามารถยกเลกิ

ไดโ้ดยสมคัรใจโดย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Kim Bu-gyeom กลา่ววา่ “เราก�าลงั

พยายามลดกฎระเบยีบเกีย่วกบัผู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อสิระ 

และ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ใหน้อ้ยทีส่ดุโดยค�านงึถงึการ

กกักนั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คีมิกลา่ววา่ "ถงึแมจ้ะใช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

ทางสงัคมแบบใหมแ่ตต่อ้งสวมหนา้กาก" “ผูท้ีไ่ดรั้บ

วคัซนีสามารถถอดหนา้กากไดเ้มือ่ออกนอกบา้น ตัง้แต ่

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  แตส่ ิง่นีเ้ป็นไปไดก้ต็อ่เมือ่พวกเขารักษา

ระยะหา่งอยา่งนอ้ย 2 เมตร” เขากลา่วเนน้

รัฐบาลก�า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จัดระเบยีบมาตรการการเวน้

ระยะหา่งใหมเ่พือ่ผอ่นคลายกฎระเบยีบเมือ่มกีารสรา้ง

ภมูคิุม้กนัรว่มกนั <한글 기사 45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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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ất kỳ một ông bố bà mẹ nào nuôi trẻ sẽ nhận ra 
được một điều đó chính là không có đáp án nào là đáp 
án chính xác tuyệt đối cả. Lý do ở đây đó chính là mỗi 
đứa trẻ lại có một tính cách khác nhau do đó cách mà 
chúng ta nuôi dạy chúng cũng đều khác nhau, không 
có cách nuôi dạu trẻ nào giống với trẻ nào cả. Tuy 
nhiên điều mà chúng ta muốn đề cập đến trong bài 
viết ngày hôm nay không phải là điểm chung về những 
vấn đề ăn ở hay học hành của con mà chính là những 
điều tuyệt đối không nên làm đối với trẻ. Có 10 điều cơ 
bản sau nhất định ông bố bà mẹ nào cũng phải nắm 
rõ.

1. Không hứa những lời hứa không thực hiện được 
với trẻ

Như các bạn đã biết, 'lời hứa của bố mẹ' đối với trẻ 
được trẻ coi là một điều gì đó rất thiêng liêng và mang 
tính tuyệt đối. Những đứa trẻ rất háo hức đợi cho đến 
khi bố mẹ của chúng thực hiện những lời hứa đã từng 
hứa với mình. Nếu những lời hứa của bố mẹ chỉ mang 
tính chất đánh lừa trẻ nhằm mục đích thoát khỏi tình 
hình ngay lúc đó, từ lần sau trẻ sẽ không tin tưởng bố 
mẹ của mình nữa. Người lớn hay trẻ nhỏ đều giống 
nhau, khi niềm tin không còn thì đương nhiên tình yêu 
thương cũng sẽ giảm, đây là điều không thể nào tránh 
khỏi. Khi hứa với trẻ một điều gì đó, các bạn nhất định 
phải thực hiện, nếu cảm thấy không thực hiện được thì 
xin đừng hứa với trẻ.

2. Không nên phạt trẻ bằng roi vọt, điều này rất nguy 
hiểm với trẻ

Khi trẻ làm sai một việc gì đó, bố mẹ sẽ giáo huấn 
trẻ chứ không phải là làm dụng hình phạt roi vọt lên 
thân thể của trẻ. Khi trẻ làm sai, các bạn đánh trẻ sẽ 
có thể có được những hiệu quả mà bạn mong muốn 
ngay lập tức tuy nhiên nó lại để lại một hậu quả rất lớn 
đó chính là trẻ nhận ra được 'sức mạnh của việc đánh 
người'. Trẻ sẽ học được sự bạo lực người khác ngay từ 
bố mẹ của mình. Bất cứ chuyện gì xảy ra trái ý muốn 
của mình thì mình cũng có thể sử dụng bạo lực để giải 
quyết. Đừng quên bạo lực nhỏ sẽ đẻ ra những bạo lực 
lớn. Đến một lúc nào đó các bạn là bố mẹ cũng không 
thể điều khiển lại được đâu.

3. Đừng hành xử theo cảm tính đối với trẻ
Nếu các bạn hành xử theo cảm tính đối với trẻ, trẻ 

thực sự sẽ không biết phải đối diện với bố mẹ mình 
trong tình huống này là như thế nào và trong tình 
huống kia là như thế nào gây ra mất thăng bằng cho 
trẻ. Khi tâm trạng của bố mẹ tốt thì bố mẹ sẽ đối xử với 
trẻ tốt còn khi tâm trạng của bố mẹ xấu sẽ đối xử bất 
mãn với trẻ cụ thể như sự việc không đáng để mắng 
trẻ thì bố mẹ cũng mắng, hay cáu giận với trẻ, vv Như 
vậy lúc nào trẻ cũng phải vừa sống vừa để ý quan sát 
sắc mặt của bố mẹ. Trẻ rất đáng thương đúng không ạ. 
Đừng hành xử theo cảm tính đối với trẻ nhé.

4. Đừng bao giờ ép trẻ rằng ý kiến của bố mẹ luôn là 
ý kiến đúng

Khi trẻ biết nói cũng là lúc trẻ đã hình thành được 
những suy nghĩ cá nhân, cho chúng ta biết trẻ chính 
là một cá thể độc lập. Chúng ta là bố mẹ cũng phải 
tôn trọng những suy nghĩ dù là nhỏ bé của trẻ. Trong 

chính tâm hồn trẻ, trẻ cũng có những lý do khiến mình 
có những suy nghĩ và hành động như thế. Bố mẹ lại 
không nghe lời hay không tôn trọng những lời nói của 
trẻ mà luôn luôn ép trẻ phải làm theo suy nghĩ người 
lớn của mình thì trẻ sẽ có thể bị tổn thương về tinh 
thần. Ngoài ra càng lâu ngày thì sự tự tin trong trẻ 
cũng dần giảm đi cũng như những khả năng tự quyết 
định trong trẻ cũng sẽ không còn tồn tại nhiều nữa, 
đây thực sự là một điều rất nguy hiểm trong quá trình 
phát triển của trẻ. Dần dần trẻ sẽ bị lệ thuộc vào bố 
mẹ, không còn tự mình suy nghĩ hay tự mình quyết 
định một vấn đề nào nữa dù là nhỏ nhất. Bố mẹ xin 
đừng ép trẻ chỉ được làm theo những quy định hay 
những suy nghĩ người lớn của mình mà hãy học cách 
tôn trọng những ý kiến trẻ thơ của trẻ nhé.

5. Đừng dụ trẻ bằng những món quà
Trong quá trình nuôi dạy con cái, không bố mẹ nào 

là hoàn hảo cả. Cũng có những lúc bố mẹ là người sai 
đối với trẻ. Những lúc như thế, có thể các ông bố bà 
mẹ thấy có lỗi với trẻ nên muốn dùng một chút quà để 
xin lỗi con mình. Tuy nhiên khác với thực tế đây lại là 
một việc làm cực kì nguy hiểm đối với trẻ. Càng nhiều 
lần như thế trẻ sẽ học được suy nghĩ đó chính là 'sai 
lầm có thể được thay thế bằng vật chất'. Ngoài ra, việc 
cho trẻ quà bằng cách đó còn gây ra vấn đề 'phạm lỗi 
càng nhiều thì quà càng to'. Trẻ sẽ có thể có những 
yêu cầu lớn hơn, nhiều hơn nữa. Do đó không nên dụ 
trẻ bằng việc cứ sai là cho trẻ quà để trẻ quên đi mà 
hãy xin lỗi trẻ mỗi khi mình làm điều gì đó với trẻ là 
cách xử lý nghiêm nghị và hiệu quả nhất.

6. Những điều bố mẹ không làm thì đừng bắt trẻ 
phải làm

Những đứa trẻ chính là thiên tài của việc quan sát 
và mô phỏng lại việc làm của người khác. Các bậc cha 
mẹ có thể nhận thấy rằng từ những hành động, lời nói 
đến những cử chỉ rất nhỏ của bố mẹ trẻ đều học được 
rất nhanh đúng không ạ? Do đó nếu yêu cầu trẻ làm 
một việc gì đó thì cha mẹ hãy cùng làm với trẻ. Nếu chỉ 
yêu cầu trẻ làm mà bố mẹ của trẻ không làm những 
việc đó thì trẻ sẽ không nhận được sự tin tưởng từ phía 
bố mẹ của mình. Sau này những yêu cầu của bố mẹ 
chỉ là những lời nói đối với trẻ là rất phiền toái, trẻ cũng 
sẽ học cách của bố mẹ đó là chỉ nói mà không thực 
hiện. Như vậy nếu bố mẹ cần điều gì đó ở trẻ thì hãy 
làm trước hay nói cách khác là làm gương cho trẻ học 
theo nhé.

7. Đừng quá để ý đến ánh mắt của những người 
xung quanh

Trong quá trình nuôi dạy con cái, đặc biệt là những 
người mẹ thường rất để ý đến những ánh mắt của 
những người xung quanh như 'Cô giáo sẽ nghĩ con 
mình như thế nào nhỉ?', 'Con mình làm gì mà những 
người khác cứ nhìn thế nhỉ?', vv Do ảnh hưởng của 
những định kiến của người khác mà hành động của 
chúng ta cũng liên tục thay đổi, có khi từ bỏ cả việc 
mà bản thân mình có nguyện vọng làm. Tuy nhiên các 
bạn đừng quên cái quan trọng ở đây không phải là 
những ánh mắt nhìn ngó của người xung quanh mà 
chính là con của mình. Nuôi con là quá trình phụ thuộc 

hoàn toàn vào bố mẹ của trẻ chứ không phải từ những 
người xung quanh, họ sẽ không chịu trách nhiệm cho 
bạn đâu. Hãy suy nghĩ xem điều gì là cần thiết và quan 
trọng nhất đối với con của mình vì con là con của mình 
mà.

 8. Đừng làm mọi việc gì chỉ là nhỏ nhất cho trẻ
Có những ông bố bà mẹ can thiệp quá nhiều vào 

sinh hoạt của trẻ cụ thể như làm mọi việc cho trẻ thậm 
chí là từ những việc nhỏ nhất. Lý do đó là vì các bậc 
cha mẹ thường có xu hướng muốn con mình làm gì đó 
cũng phải nhận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mình hay sự giúp 
đỡ của mình. Cha mẹ nghĩ con lớn lên trong vòng tay 
cha mẹ sẽ là điều tốt nhất nên mọi điều từ nhỏ nhất 
đều làm cho con. Điều này không đúng một cách hoàn 
toàn. Những đứa trẻ là những cá thể độc lập, chúng 
cũng có những suy nghĩ, hành động và lời nói riêng 
của bản thân mình. Nếu càng bao bọc trẻ thì những 
tính cách riêng của trẻ sẽ ngày một biến mất. Hãy giúp 
cho trẻ có thể tự quyết định và tự lập ngay từ khi có thể 
nhé.

9. Đừng thở dài mạnh trước những lỗi lầm của trẻ
Bất kì ai cũng có thể mắc lỗi trong cuộc sống. Có 

những người nhận được bài học từ những lỗi lầm, sửa 
chữa để dẫn đến thành công thì có những người lại sợ 
hãi những lỗi lầm đó mà mãi mãi chỉ đứng ở vị trí mà 
mình đã gây ra lỗi lầm đó. Sự chênh lệch đó chính là 
'Thái độ đối diện với những sai lầm' khi chúng ta gặp 
phải. Trẻ cũng vậy. Khi trẻ mắc sai lầm, hãy động viên 
và giúp đỡ trẻ sửa sai, dũng cảm bước về phía trước 
chứ đừng chỉ trích hay mắng mỏ, thậm chí là khó chịu, 
thở dài trước những sai lầm mà trẻ mắc phải. Khi trẻ 
mắc sai lầm, bố mẹ tỏ thái độ thất vọng thì trẻ sẽ có 
suy nghĩ rằng 'hay là mình đã mắc lỗi lớn rồi?'. Đây 
chính là nhân tố khiến trẻ bất an và sợ sệt khi đối đầu 
với thực tại. Có câu Thất bại là mẹ thành công. Hãy 
cùng trẻ học cách đối diện với những sai lầm mà trẻ 
mắc phải nhé.

10. Đừng tiết kiệm những lời khen dành cho trẻ
Có rất nhiều các bậc cha mẹ vì định kiến như ánh 

mắt nhìn ngó của người khác, bố phải là một người 
thật nghiêm khắc, cuộc sống bận rộn, vv mà không 
hề khen ngợi con mình dù chỉ một lần. Cũng có những 
bậc cha mẹ suy nghĩ rằng càng khen nhiều thì sẽ càng 
làm hư trẻ. Yêu thương trẻ là có nhưng lại không hề 
thể hiện tình yêu thương đó ra cho trẻ biết thì trẻ sao 
có thể nhận thấy sự yêu thương mình từ bố mẹ được? 
Bố mẹ hãy đừng tiết kiệm những lời khen dành cho 
chính con mình. Càng thể hiện sự yêu thương của 
mình dành cho trẻ thì trẻ càng hạnh phúc. Niềm hạnh 
phúc của con là niềm hạnh phúc lớn nhất của bố mẹ 
mà. Hãy khen ngợi và ôm trẻ nhiều hơn nữa nhé.

Nuôi con là một điều không hề dễ và đơn giản. 
Chúng ta đều là những người lần đầu tiên nuôi con 
do đó khó tránh khỏi những bỡ ngỡ ban đầu. Hy vọng 
những bài viết của chúng tôi có thể giúp đỡ các bạn 
trong quá trình trồng người, nuôi dưỡng những mầm 
giống nhân tài cho đất nước. Xin cảm ơn các bạn đã 
đọc bài viết của chúng tôi.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10 hành động cơ bản nhất không được làm với trẻ  아이들에게 하면 안되는 행동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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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 협의회장 

고태영, 부녀회장 정상순)는 경기도 지방

보조금 사업 ‘2021년 우리동네 행복밥상’

의 일환으로 홀몸어르신 두부 만들기 및 

다문화가정 고추장 만들기 체험행사를 

펼쳤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전날 상록수 된장마을에서 치러진 행

사에는 임충열 회장을 비롯한 고태영 새

마을지도자협의회장, 정상순 새마을부녀

회장과 필수 인원 20명과 홀몸어르신 및 

다문화가족 각각 10명이 참석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

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두부는 행

사 종료 후 관내 홀몸어르신 30가구에 

전달됐고, 고추장은 한 달 정도 숙성 과

정을 거친 후 다문화가정 350가구에 전

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홀몸어르신과 다문화가

족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지는 집콕 

생활로 인해 많이 지쳐있었는데 직접 두

부를 만들고 고추장을 담그면서 활력이 

생겼다”라며 “우리가 직접 만든 두부와 

고추장을 나누며 보람도 느꼈다”라고 말

했다.

임충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체험행사와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인

한 사회적 고립감에 지쳐가는 마음을 위

로하고 하루 속히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새마을회는 ‘2021년 경기

도 우리동네 행복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막된장 만들기 체

험’과 ‘3대가 함께하는 삼색전 만들기 경

연대회’를 7월과 10월에 각각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어르신과 두부 만들고, 다문화가정과 고추장 만들었어요”

안산시새마을회, ‘2021년 우리동네 행복밥상’ 체험행사 개최해

윤화섭 시장, 안산 국회

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6월 21일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전해철(보좌

관 대리참석)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

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

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

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들은 우선 지난 17일 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안산 

연장 운행을 사업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했다.

윤 시장은 또한 세월호 참사의 의

미와 교훈을 잊지 않고 국민 안전 의

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국민안전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안산 공동체 복

합시설 국비확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예산 지원 ▲원

곡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김영의 기자

안전한 여름휴가 나기

안산시 상록구 캠페인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김제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 23일 밝혔다. 

전날 상록수역 인근에서 상록구 환

경위생과 17명이 참여한 캠페인은 7

월에 예상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단

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및 여

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상록구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음식점 영업주 및 상

록수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여름휴가 나기 홍보물 배포 ▲개인방

역 행동수칙 전단지 배포 ▲다중집

합시설 이용 자제 등을 홍보했다. 이

정민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족 단위·소규모로 나눠서 편

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백

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는 현재 백신 접종자에게 안

산 그리너스FC 홈경기를 무료관람 기

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산문화예술

의전당 공연에 대해서는 20~4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업계에서도 인센

티브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전날 위생단체와 ‘민간주

도형 예방접종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 

예방접종자에게 지역 상가들이 자발적

으로 각종 할인과 사은품 등을 제공하

며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적극 지원하

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1차 예방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외식업 ▲

숙박업 ▲목욕업 ▲제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 등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는 공공 및 민간참여 인센티

브가 시행될 때마다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정

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접종) 또는 증

명서(접종완료)가 필요하다. 질병관리

청 모바일 앱(COOV)을 사용하면 간

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종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을 끝내고, 

하루빨리 일상회복을 실현하는 지름

길”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

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인센티브 방

안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에서

도 이를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산 노력

공공 인센티브에 민간주도형 인센티브 확산 위해 관련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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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고양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활 복지 서비스

고양시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도서관에서는 ‘안녕, 책꾸러미’ 서비스 실시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내년부터 금융

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다.

고양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

난 23일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

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중

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 원 한도로 4회까

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는 4년 간 최대 

4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전·월세자금 대출이

자 지원 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

중 사업 신청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당초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고양시 인구

추계 및 인구정책 수요조사’ 연구 결과를 수렴해 사업

을 계획했으나 주거비 부담은 모든 출산가구에 해당하

는 문제인 만큼 자녀수에 상관없이 대출 이자를 지원하

기로 결정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양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안녕, 책꾸러미’ 서비스 실시

고양시(시장 이재준) 도서관센터는 ‘안녕, 책꾸러미’ 

도서 대출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녕, 책꾸러미’ 사업은 어린이책을 사랑하는 고양시 

도서관 사서들의 모임인 ‘어린이 도서발굴단’에서 연령

별 도서꾸러미를 선정해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사서 13명이 4개월 간 여섯 차례 모임을 가져 1차로 

선정한 200여권의 책을 함께 읽고, 그 중 총 110권을 올

해의 꾸러미 도서로 선정했다.

꾸러미 도서는 연령별 4단계의 어린이책(6~7세, 8~9

세, 10~11세, 12~13세)과 부모를 위한 그림책으로 구성

돼 있다.

한 꾸러미에 담긴 다섯 권의 책을 기존 대출권수와 

별도로 2주 동안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꾸러미 도서는 작년과 올해 출간된 

어린이 도서 중 널리 알려진 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눌만한 

책들로 이뤄졌다. 아이와 부모들이 편히 도서관에 방문

해 책꾸러미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꾸러미 이용은 가까운 고양시립도서관의 어린이자

료실을 방문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각 도서관의 자료실

로 문의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고양시(시장 이재준) 여성회관이 오는 7월 12일부터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대면 강좌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사만 원이고, 재료비는 

만 오천 원이다.

여성회관은 경력단절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산후조

리와 신생아 돌보기 ▲영양·위생관리 ▲아동학대 예방

에 대한 이론과 실기 교육 등을 교육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보건복지부 인증 수료증을 받게 된다.

여성회관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취업

에 대한 의지를 확인 후 선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은 경력단절 여성들

의 사회 활동 참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여성회관 홈페이지

(wcenter.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의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나들이는 ‘뻔뻔

(Fun Fun)한 마켓고양’으로 가보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코로

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관광정보센터에서 ‘뻔뻔

한 마켓’을 운영한다.

‘뻔뻔(Fun Fun)한 마켓’은 문화예술 공연 및 다채로

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장터로 지난 6월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열린다.

‘뻔뻔(Fun Fun)한 마켓’에서는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

념품 참여 업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판매 부스

에서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 공연 예술가들과 시민동아리가 펼치는 

노래, 연주, 마임, K-Pop 댄스 등 버스킹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고양관광정보센터 루프탑에서는 매월 특별한 주제로 

만나는 고양 옥탑방(루프탑) 영화제도 열린다.

저녁노을과 함께 시작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즐기는 

영화 관람은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지쳐가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탑방(루프탑) 영화제는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고양

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뻔뻔(Fun Fun)한 마켓이 고양관광

특구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고양관광특구 활성화, 지역 관

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웨스턴돔에서 킨텍스에 이르는 고

양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고양시 관광과(031-8075-3408)로 문의하

면 된다. 

김영의 기자

매월 4주 토요일, 문화예술 공연과 알뜰 구매 다 있는 ‘뻔뻔(Fun Fun)한 마켓고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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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

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녀의 바른 식생활개선 프

로젝트 ‘Happy Up! Health Up!’을 지난 6월 19일과 6월 26일 총 2회

기로 진행했다.

‘Happy Up! Health Up!’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 부모들

이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관계 질

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언어는 물론 새로운 환경의 생

활 문화, 특히 익숙지 않은 한국 음식문화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

황으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식습관 지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올바른 식생활 

태도와 바람직한 영양 관리 및 식생활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부모 역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파주시 조리읍 소재 마마님 농장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당 나트륨 섭

취 제한 및 영양간식의 중요성, 건강한 자녀의 영양 간식 만들기가 오

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각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평소 아이의 식습관을 보며 고민이 많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당 나트륨 섭취의 문제점과 영

양간식의 중요성 등을 배우며 집에서도 아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

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영양간식을 만들어보니 맛도 좋고 

자신감도 붙어 좋았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모역할 수행에 자신감 향상 및 가족관

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 효과를 높

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라며 “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녀의 

건강한 생활 지원 및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바른 식생활 개선, 부모가 함께!

부모역할교육 ‘Happy Up! Health Up!’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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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ùa hè trong những năm trở lại đây, do trái đất ngày 
một nóng lên dẫn đến việc thời tiết 4 mùa trong năm 
đều đang chịu ảnh hưởng rất nhiều. Mùa đông thì rất 
lạnh còn mùa hè thì lại rất nóng

Hiện tại Hàn quốc đang vào mùa hè, nhiệt độ ban 
ngày cao hơn 30℃ thật sự gây khó khăn rất nhiều 
trong việc cơ thể con người điều hòa thân nhiệt. Trong 
đó phải kể đến  một nhân tố không thể bỏ qua đó 
chính là 'Tia tử ngoại'.

Tia tử ngoại được chia ra thành 3 loại tia chính là A, 
B, C trong đó nhóm tia A, B là nhóm mà tia tử ngoại 
không chỉ tác động lên trên bề mặt da mà tia này còn 
tác động sâu vào trong da gây ra những vấn đề về da 
như nếp nhăn, thâm và đen xạm da, giảm tính đàn hồi, 
ngoài ra nếu da bị ảnh hưởng trực tiếp bởi tia tử ngoại 
trong thời gian dài sẽ gây bỏng da hoặc viêm da, vv

Tình hình dịch Covid-19 vẫn đang diễn ra do đó thời 
gian mà chúng ta phải đeo khẩu trang để bảo vệ sức 
khỏe cho mình và cộng đồng càng dài do đó nhiều 
người nghĩ rằng đeo khẩu trang sẽ tránh được những 
sự tác động xấu của tia tử ngoại. Tuy nhiên các bạn 
có biết rằng sự thật thì khẩu trang không thể bảo vệ 
chúng ta khỏi tác động ánh nắng mặt trời không?

Tùy theo từng chất liệu của khẩu trang mà khả năng 

chống nắng tối đa có thể lên đến 97%.
Những khẩu trang mỏng sẽ có thể ngăn chặn được 

những tia tử ngoại nhưng vì độ dày của nó không đủ 
điều kiện nên khẩu trang này không thể ngăn chặn 
được 100% ánh nắng mặt trời chiếu vào da.

Để tránh được ánh nắng mặt trời chiếu trực tiếp 
vào da, thay vì dùng khẩu trang thông thường, chúng 
ta hãy dùng khẩu trang có độ dày được chứng nhận 
KF. Đối với các loại mặt nạ được chứng nhận KF thì 
khoảng 97% sẽ tránh được ánh nắng mặt trời chiếu 
trực tiếp vào da.

Không nên sử dụng khẩu trang thông thường như 
một đồ vật để tránh ánh nắng mặt trời. Khi dùng khẩu 
trang thông thường, các bạn hãy nên thoa thêm một 
lớp kem chống nắng mỏng lên da, sau đó để kem thấu 
hết vào da rồi mới đeo khẩu trang.

Nếu các bạn đi biển hay đến những nơi có ánh nắng 
mặt trời gay gắt thì hay thoa thêm kem chống nắng cứ 
2 tiếng một lần nhé!

Hiện nay trên thị trường các bạn có thể thấy rằng có 
2 loại màu khẩu trang đang được bán thịnh hành nhất 
là màu đen và màu trắng. Vậy theo các bạn màu nào 
thì khẩu trang sẽ có thể tránh được tối đa những ảnh 
hưởng của tia tử ngoại nhất?

 -Màu trắng: màu trắng của khẩu trang sẽ phản xạ 
lại với những tia tử ngoại có liên quan đến nhiệt, có khả 
nă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da cao do đó khi chúng ta sử 
dụng khẩu trang màu trắng sẽ phải thoa thêm lớp kem 
chống nắng và quản lý nhiều hơn so với khi chúng ta 
sử dụng khẩu trang màu đen.

 -Màu đen: Thay vì hấp thụ những tia nhiệt của khẩu 
trang màu trắng thì khẩu trang màu đen lại có thể có 
khả năng tránh được những tia tử ngoại này tuy nhiên 
vì là màu đen có phản ứng với nhiệt do đó khẩu trang 
màu đen thường nóng hơn khẩu trang màu trắng tối đa 
lên đến 4 độ, có thể dẫn đến bỏng da hay những bệnh 
về da khác, vv

Tuy nhiên việc chúng ta sử dụng khẩu trang màu 
nào đi chăng nữa thì việc thoa kem chống nắng là một 
việc làm thật sự rất cần thiết và an toàn bảo vệ cho 
do trong mùa hè nắng nóng này. Ngoài việc đeo khẩu 
trang và thoa kem chống nắng thì việc dùng ô che 
nắng chuyên dụng cho mùa hè hoặc mũ chống nắng 
cũng là những vật dụng vô cùng cần thiết trong mùa 
hè nhé các bạn!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Đeo khẩu trang đúng cách trong mùa hè 여름철 마스크 사용법

코로나 방역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자외선 차단 효과 있다면 더 좋겠죠~

7月起解除5人禁制,首都圈餐厅-咖啡厅-娱乐设施营业到晚上12点

7月1日开始实行新的“社会防疫距离”。6月20

日，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中对本)公开了《新设防

疫距离修订案》。

因此，预计适用第2阶段的首都圈娱乐设施在数个

月内将恢复营业，餐厅、咖啡屋、练歌房、健身房等

的营业时间将从目前的晚10时延长到12时，延长2个小

时。私人聚会的人员由现在的4人增加到最初两周(7.1 

~ 14)的6人，之后扩大到8人。

非首都圈将要实施第1阶段的没有人员限制，可以

进行大规模的聚会和会餐。

特别是，随着赋予各地方自治团体相当大的自主

权，被新冠疫情笼罩的日常生活有望大幅恢复。

◇首都圈是第2阶段，非首都圈是第1阶段

首先，政府将之前分为5个阶段的“社会防疫距

离”调整为4个阶段。

对于私人聚会，第1阶段没有人员限制，第2阶段

最多可以安排8人(禁止9人以上)。即使是第2阶段，直

系家族聚会没有限制，周岁宴最多允许16人参加。地

方自治团体根据自身的判断，也可以不采取限制8人的

措施。

适用第2阶段制度的首都地区在前两周内只允许6

人参加聚会，此后将允许8人参加聚会。完成新冠疫苗

接种的人不受集会、活动、集会人员限制。

通过此次公布的内容，全国范围内可以参加集

会、活动、集会的人员不断增加。

◇为了小工商业者损失最小化而进行改编

公共设施的运营规章制度也将最小化。第1阶段没

有运营限制，第2阶段的娱乐设施、练歌房、餐厅-咖

啡厅可以营业到晚上12点。第2阶段措施也可以由各地

方自治团体自行解除。

国务总理金富谦表示:“以彻底防疫为前提，将尽

量减少对个体营业者、小工商业者等的限制。同时想

要求地方自治团体在给予更多的自律性的同时，同时

承担责任。”

金总理强调说:“即使实行新的防疫距离限制，在

室内也要戴口罩”，“接种疫苗者从7月开始可以在室

外摘口罩，但这也要保持2米以上的距离才有可能”。

政府的方针是，如果形成集体免疫的话，将朝着

缓和守则的方向重新改变防疫距离的方针。

<한글 기사 45면>                          왕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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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제 고양!

중개수수로 대폭 낮춰 가맹점도 소비자도 이득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7월부

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서비스를 시

작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

나 시중 배달앱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양

시는 지난해 ‘배달특급’의 도입을 결

정했다. 지난 2월부터는 배달특급 입

점 가맹점을 모집해 현재 2,500여개

소의 가맹점 신청이 완료됐다.

배달특급은 시중 앱에서 6~13%를 

받는 중개수수료를 1%대로 낮췄다. 

또한 가맹점 간 과다경쟁으로 지목된 

‘깃발꽂기’(상위노출을 위해 과다한 

광고료 지출)가 제한된다.

또한 배달특급에서는 고양시 지역

화폐 ‘고양페이’의 온라인 결제 서비

스를 도입, 약 45만 명에 달하는 고

양페이 사용자들이 고양페이 결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7

월 1일 전까지 배달특급에 가입한 

사람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

한다. 또한 초성퀴즈 이벤트를 열어 

3,000원의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배달

특급의 가맹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

돼 7월부터 고양시에 정식도입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배달특급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

안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들

의 매출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배달특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

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www.specialdelivery.

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은 배달특급 고객센터 1599-983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일자리사업 7월부터 운영

취업고민,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서 해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자리사업 ‘고

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취업교육사업’을 7

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 강

의와 현장 실무 체험을 통해 ‘현장형 인

재’를 길러내는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는 고양시에서 주력하는 방송영상

콘텐츠.마이스.드론산업 분야 전문교육기

관(한국경제TV, 킨텍스, 헬리캠드론교육

원)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시는 곧 착공하는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방송

영상밸리 등과 관련해 일할 수 있는 인

재를 미리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며, 이론 

및 실습 과정을 다룬다. 교육대상은 고양

시 거주 미취업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고양시 거주와 현재 미취업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

해야 한다. 신청은 7월 9일까지(방송영상

콘텐츠 과정만 7월 16일)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구직자들이 일자

리 부족을 겪고 있지만, 기업 역시 시시

각각 변화하는 현장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취업교육 사업”

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

란다”고 말했다.

접수 방법 및 기타 사항은 고양시 홈

페이지(www.goyang.go.kr)의 새소식 게

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고은정 도의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노력

외국기업 경기도투자촉진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

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고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

지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

조와 추세는 세금감면에서 현금보조금 

지원으로 옮아가는 중이다”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금지원을 통한 외국인 투

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외국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유도함으로

써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어 고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국제사회

의 요구와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에 대한 기조, 상위법 규정 사항을 반영

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팽창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영의 기자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특강

고양시(시장 이재준) 건강가정지원센터

는 오는 7월 13일 ‘우리 아이 행복한 두

뇌 만들기’를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진

행한다.

이번 특강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

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강연에서는 홍양표 박사가 우리아이의 

건강한 두뇌발달과 인성발달을 위한 올

바른 양육기법을 교육한다.

신청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

이지(goyangfc.familynet.or.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유

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 연령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부모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031-969-

4041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그림을 듣고 음악을 보여주다’ 운영

고양시(이재준 시장) 풍동도서관

은 오는 7월 6일부터 유명 화가들

의 삶과 작품을 들여다보고, 우리들

의 삶을 되짚어보는 문화 프로그램 

‘그림을 듣고 음악을 보여주다’를 운

영한다. 7월 6일부터 15일까지 비대

면(Zoom)으로 진행되는 강연에서

는 ▲1회(7월 6일) 그림, 서유럽 문

화의 진수를 만나다, ▲2회(7월 8일) 

라틴, 서글픈 역사를 만나다 ▲3회(7

월 13일) 앤디워홀과 팝송 ▲4회(7월 

15일)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화가들 등을 다룬다. 진행을 맡는 박

희숙 화가는 「그림은 욕망을 숨기

지 않는다」, 「클림트」 등의 저서

를 남겼으며, 17년간 각종 신문 연재 

및 인문학 강의를 하며 ‘그림을 읽어

주는 화가’라고 불리고 있다.

신청은 6월 21일부터 고양시도서

관센터 홈페이지(goyanglib.or.kr)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고양시민 50명이다. 기타 문의 사항

은 고양시립풍동도서관(☎031-8075-

9142)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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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함께하며 다양한 문화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에서 세계 속으로 ‘일본여행’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문

화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세계 속으로’를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떠나는 일본여행>으로 시흥시 

거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20가정 대상이

다. 신청은 7월 5일까지 선착순 전화로 접수하며 3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가족이어야 한다. 단 멕시코, 이탈리

아 여행에 참여한 가족은 참여가 어렵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떠나는 일본여행>은 ▲1회기로 

7월 10일 일본 다도문화 체험으로 티포트 및 찻잔 만

들기가 진행된다. ▲2회기는 7월 17일 보드게임으로 즐

기는 세계여행 ▲3회기 7월 24일 일본 디저트인 캐릭터 

당고 만들기가 이뤄진다.

키트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능곡분관

에서 받아야 하며 강의 영상을 보고 가족과 함께 참여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70-4236-

7445)로 하면 된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를 온라

인으로 진행한다.

학령기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생애주기별에 따라 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령기를 

맞은 자녀와 가족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교육은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화상 줌을 이용해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7월 5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전화(070-4236-7443~5)로 받는다. 시흥시

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이

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다가오는 7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실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

업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들의 다양한 학습 욕

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

화된 실용적인 한국어교육을 지원한다. 

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반과 한국어능력시험 대비과정

반(토픽 읽기, 쓰기), 지역문화활용과정반 등으로 총 4

개 반이 운영되며 과정별 주 2회 수업이 진행된다. 상

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참여자 각 가정에서 웹엑스

(webex) 사이트를 통한 화상교육으로 실시하며 수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반기 한국어교실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한 참가자

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고 아이 때

문에 들을 수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진행한다

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토픽 4급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

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한국어수업은 온라

인으로 진행돼 그동안 취업과 자녀 양육, 교통편이 불

편해 수강하지 못했던 수강생들에게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수업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실 하반기 수

강 신청은 능곡동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관

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432-799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건가다가 능곡분과, 실용적인 한국어교육으로 일상생활에 활력 불어넣어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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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сть ли жизнь у карточек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
ия базового пособия? Оказалось, чт
о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благополучно 
получив и потратив пособие при сти
хийных бедствиях по Кёнгидо, прост
о выбросили карточки местной валю
ты за ненадобностью. Вернее не зна
я, как и где их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веду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исп
ользования карточек местной валют
ы Кёнгидо,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 возможно, заинте
ресуют и иностранцев.

1.  Обычные бытовые покупки.
Используя кар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

ты, как обычную дебетовую карточку, 
можно покупать продукты, одежду, л
екарства и 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зличным
и услугами- парикмахерские, химчис
тка и тп. У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исполь
зования карточек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
енгидо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плюсов, такие 

как 6-10% бонус на сумму загружаем
ых средств, скидки и сезонные акции 
по регионам и т.п. Кроме того, многи
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лучившие  в э
том месяце возврат налогов, уже оц
енили, как важно иметь зарегистрир
ованные расходы, а при использова
нии карточек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 
возможен вычет из дохода до 30% п
ри годовом перерасчете доходов.

2. Детские карманные расходы.
Очень удоб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рто

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для детских кар
манных расходов. Обычно родители 
используют в таких целях наличку, к
оторую ребенок может легко потеря
ть, и котроль за которой осуществля
ть сложно. Самые часто посещаемы
е детьми заведения: пёниджомы, не
большие магазинчики, канцелярские 
магазины, перекусочные- обычно ка
к раз и принимают кар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Кроме того, в прило

жении 경기지역화폐 в своем телефон
е вы всегда сможете проверить, куда 
и как ребенок потратил свои карманн
ые деньги. К тому же, там же в прило
жении, в любое время  есть возможн
ость быстрой загрузки средств на ка
рточку, а такж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уте
рю, в случае если ребенок потерял к
ар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3. Ежемесячная помощь пожилым 
родителям.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я брать ответст
венность за пожилых родителей хор
ошо отражается в финасовой подде
ржке в виде  определенной ежемеся
чной суммы, отправляемой родител
ям на бытовые расходы. В таком слу
чае тоже очень удобно использоват
ь кар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установив функцию автозагрузки де
н.средств на карточку местной валю
ты. Например, установив "автозагруз
ку минимального предела", автомати
ческая загрузка средств будет проис

ходить при остатке средств ниже уст
ановленной суммы. Или же установи
в" автозагрузку ежемесячной суммы", 
каждый месяц в установленную дату 
карточка буде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пол
няться на указанную сумму.

Загрузку средств можно произвест
и на том же самом сайте местной вв
люты Кенгидо www.ggmoney.or.kr или 
в приложении 경기지역화폐. Для этог
о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язать свой банко
вский счет к карточке местной валют
ы и периодически пополнять ее на н
ужную сумму. 

Надеюсь, что  узнав о возможных 
способа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точки м
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иностранцы 
внесут весомую пользу в развитие р
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став активн
ыми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карточек местн
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Репорте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новос
тей Кенгидо, Елена Ким.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Не спешите выбрасывать карточки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Кёнгидо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경기지역화폐, 버리지 말고 충전해서 다시 사용해요

京畿道将大幅扩大“京畿道小工商业者

克服新冠疫情存折”的支援规模和对象，该

存折是因长期遭受新冠疫情折磨的小工商

业者的坚强支柱。

京畿道最近表示，今年将原先2000亿韩

元的“京畿小工商业者克服新冠疫情存折”的

事业规模增至4000亿韩元，增加一倍，支援

对象也将扩大。

该事业是民选第7届京畿道从今年1月开

始实行的经济防疫对策，目的是向因新冠疫

情长期化而面临困境的零税小工商业者及社

会弱者提供资金，帮助他们克服灾难，重新

站起来。

京畿道知事李在明去年12月通过自己的

sns表示:“现在最困难的人小工商业者、个体

营业者”,“这一群体虽是迫切需要资金融通

国家的货币发行力,但由于信用等级低，第一

金融权受到限制或被迫强行高利息，这是小

工商业者的艰难现实。”

■为信用等级低的小工商业者提供无担

保的低利率贷款支援。

京畿道期待通过扩大“小工商业者克服

新冠疫情存折”对象，能够解决高达45%的小

工商业者的资金不足问题。

支援对象是道内小工商业者(法人除外)

中的代表人是▲低收入者中(年收入700万韩

元以下)▲40岁、50岁的家长(退休、失业)▲脱

北者▲残疾人▲单亲家庭▲多文化家庭▲多

子女家庭▲低保户▲次上位阶层▲高利率金

融用户▲青年再创业者(39周岁以下)▲低信

用者(个人信用评分的839分以下)。

特别是外国人和在外同胞也可以申请。

对于外国人的情况，▲企业投资(D-8)▲贸易

经营(D-9)▲居住(F-2)▲旅外同胞(F-4)▲永

久居住(F-5)▲结婚移民(F-6)签证是可以得

到支援的。但只能在通过外国人登录事实证

明或国内居所申告事实证明等方式确认的滞

留期间内提供担保，因此，必须有1年以上的

滞留时间。(适用于延期)

得不到支援的情况也不少。▲中小企业

或者法人事业者▲休·停业中的情况▲现在

欠缴或者有频繁欠缴的情况▲处于国税和

地方税欠缴的情况等无法得到支援，所以必

须进行确认。

■处于新冠防疫，防止倾斜实行“申请日

5部制”

“京畿小工商业者克服新冠疫情存折”

的申请可通过京畿道内的NH农协银行窗口

进行。 贷款限额为1000万韩元以内，可以以

年2%左右(2020年12月为标准，3个月变动利

率年2.58%，1年固定利率年2.76%)的低利率得

到支援。为了克服新冠疫情危机，由京畿道全

额支援保证金。

贷款期限为一年。为了减轻偿还的负

担，贷款期限可以以1年为单位延长4次，最长

可以得到5年之内全额免除保证金。

京畿道为配合扩大施行，预防因需求倾

斜而引起的新冠病毒扩散，暂时引进以出生

年度末尾数字为标准的5部制，接受申请。

出生年度末尾数字1、6在星期一、2、7在

星期二、3、8在星期三、4、9在星期四、5、0在星

期五进行申请即可。例如，1981年出生可以在

每周一申请。 <한글 기사 31면>

详细的咨询可通过经济信用保证财团

的25个支行(客服中心代表号码1577-5900)进

行，可通过道内NH农协银行154个营业点及61

个办事处(客服中心1661-3000,1522-3000)进

行申请。 资料整理京畿道李知恩记者

国人也可以申请的“小工商业者克服新冠疫情存折”



18 | 경기다문화뉴스 2021년 07월 01일 ~ 07월 15일 | 제200호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회 위원(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

난 6월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원회에서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

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험에 대

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마

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

법인 등의 역할이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만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 시설, 단체 등 민간까

지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주체로 기능하길 소

망한다.”고 밝혔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의 범위

를 단체로까지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

라, 법인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

방, 홍보 및 연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법인 등 근무 근로자 사기진작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주된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원 확대해야!”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시흥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

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

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

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

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

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

값 폭등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

격한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주택기

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

해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상

향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

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

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

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

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

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 행복, 매

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

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

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다. 031-310-3852        김영의 기자

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교육도시 위상

시흥시, 중국 덕주시와 길림시 중학교와 자매결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해외학교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교육도시의 위

상을 확립하고 있다.

시흥시는 최근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덕주시와 길림시 중학교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확정 지었다. 덕주제5중학교는 시

흥중학교(교장 김지용)와 길림제7중학교

는 장곡중학교(교장 이경숙)와 결연하고 

학문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매결연은 특히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민간차원 교류 활

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 청소

년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더욱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

은 학생에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국제교류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식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양국 학교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이 함

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인적

교류 단절의 아쉬움을 전하며, 온택트 교

류 활로를 개척하는 데 협력하기로 다짐

했다. 또한 이번 인연을 계기로 학교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며, 국제화 시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신경희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앞

으로도 해외학교와 교류 희망 의지가 있

는 학교에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것”이라며 “특히 교류학교 발굴, 교류 

방법,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학교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

적으로 학교 간 결연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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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 mang thai, cho dù là thuốc cảm cũng khiến 
chúng ta phải đắn đo suy nghĩ rằng uống xong liệu có 
tác dụng phụ hay không? Tình trạng của người mẹ có 
ảnh hưởng rất lớn đến thai nhi trong bụng. Nếu thai 
phị bị ốm nhưng cũng cố chịu đựng cũng không phải 
là biện pháp. Nếu chúng ta biết rõ về những đồ hay 
những loại thực phẩm mà chúng ta ăn thì sẽ không có 
gì nguy hại cả. 

◆ Những điều mà sản phụ cần phải chú ý
Khi mang thai chúng ta phải cẩn thận nhiều hơn bình 

thường. Một trong số đó là việc uống các loại thuốc 
làm giảm các triệu chứng đau khác nhau trên cơ thể 
chúng ta. Tất nhiên việc uống thuốc sẽ có những ảnh 
hưởngnhất định nào đó đến thai nhi. Gần đây, mặc dù 
có thể uống thuốc hạn chế theo đơn thuốc của bác sĩ 
nhưng vẫn có nhiều sản phụ không uống bất kỳ loại 
thuốc nào trong số các loại thuốc được kê đơn vì lo 
ngại về những sự cố không lường trước được có thể 
xảy ra đối với chính bản thân mình cũng như đối với 
thai nhi. 

Tuy nhiên, nếu thai phụ cố tình tránh đơn thuốc của 
bác sĩ một cách vô tình như vậy, tình trạng bệnh tật 
của thai phụ sẽ có thể có những tiến triển xấu. Điều 
này thực sự không tốt cho sức khỏe của phụ nữ mang 
thai, nhưng vì nó có thể gây tử vong cho thai nhi nên 
cần điều trị phù hợp với các triệu chứng. Khi thai phụ 
bị viêm niệu đạo, viêm dạ dày, hen suyễn, tiểu đường, 
ngứa, v.v., việc sử dụng thuốc phù hợp theo đơn thuốc 
của bác sĩ sẽ có lợi cho sức khỏe của thai phụ.

 ◆ Những điều cần chú ý khi uống thuốc trong thời 
gian mang thai

Thời kỳ mang thai được chia thành giai đoạn tiền 
thai (đổi thai ~ 4 tuần) và thời kỳ phôi thai (từ 5~10 tuần 
mang thai) và giai đoạn mang thai (từ 10 tuần mang 
thai trở lên). Trong giai đoạn tiền thai này, mẹ và em bé 
chưa được kết nối hoàn toàn nên tương đối ít bị ảnh 
hưởng bởi thuốc. 

Tuy nhiên, từ tuần thứ 4 đến tuần thứ 10 sau khi tất 
cả các cơ quan cơ thể của thai nhi được hình thành, vì 

đây là thời kỳ nhạy cảm với cả thai nhi và mẹ nên đặc 
biệt chú ý đến việc sử dụng thuốc. Nguyên tắc cơ bản 
là nếu cơ thể có triệu chứng đau hoặc bất thường thì 
phải được bác sỹ chuyên khoa chẩn đoán chính xác 
và uống thuốc theo đơn thuốc. Lúc này, thai phụ nhất 
định cần phải nghe các bác sỹ giải thích chi tiết về tác 
động cơ thể do thuốc gây ra, những tác dụng phụ cũng 
như thời gian sử dụng và tác động có thể ảnh hưởng 
đến thai nhi trong bụng mẹ. Ngay cả những loại thuốc 
bình thường được sử dụng không có vấn đề gì đặc biệt 
tuy nhiên vào thời điểm này các bạn nên trao đổi lại với 
bác sỹ một lần.

◆ Những loại thuốc tuyệt đối không được sử dụng và 
những loại thuốc cần phải chú ý khi sử dụng

Các loại thuốc ảnh hưởng trực tiếp đến thai nhi bao 
gồm thuốc trị mụn, thuốc tránh thai, kháng sinh, thuốc 
giảm sốt, thuốc giảm đau.  Đặc biệt, các loại thuốc 
cấm tuyệt đối sử dụng trong quá trình mang thai là 
thuốc trị mụn 'Iosotretinoin' và 'thuốc tránh thai bằng 
đường miệng'. Ngoài ra, các loại thuốc cần được chú 
ý như thuốc trị bệnh tâm thần, thuốc kích thích, kháng 
sinh, vì nếu sử dụng trong quá trình mang thai mặc dù 
nó không quá nghiêm trọng nhưng có thể ảnh hưởng 
đến thai nhi. Các loại thuốc sử dụng bình thường như 
thuốc mỡ bôi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ương đối an toàn 
nếu không sử dụng trong phạm vi bôi rộng.

* Các loại thuốc cấm sử dụng
1. Thuốc điều trị mụn
Thuốc trị mụn có bao gồm thành phần Isotretinoin, 

là thành phần có khả năng gây biến dạng ở mặt, đầu, 
dây thần kinh trung ương, tim mạch do dị tật nghiêm 
trọng mặc dù giảm tiết bã nhờn bằng thuốc ức chế 
bã nhờn và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bệnh viêm và vi 
trùng. Nếu thai phụ đang có kế hoạch mang thai, hãy 
kiêng uống ít nhất một tháng trước nhé!

2. Thuốc giảm sốt, thuốc giảm đau 
Thuốc giảm đau hay giảm sốt có chứa ibuprofen là 

một loại thuốc đặc biệt cần phải cẩn thận trong giai 

đoạn đầu và sau khi mang thai. Thuốc này có liên 
quan đến những di chứng trong giai đoạn thụ tinh và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đóng sớm các đường ống động 
mạch sau khi mang thai. Nó chứa một lượng nhỏ 
thuốc hạ sốt thông thường và thuốc cảm cúm nên thai 
phụ không được uống quá nhiều hoặc uống trong thời 
gian lâu dài. Thai phụ nên tránh sử dụng thuốc cảm 
cúm tổng hợp mà chúng ta thường hay có thể mua ở 
các hiệu thuốc mà không cần đơn thuốc của bác sỹ 
chuyên khoa.

3. Thuốc điều trị cao huyết áp
Một trong những loại thuốc trị cao huyết áp chúng 

có thành phần 'ngăn chặn chất ACE'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loại thuốc nguy hiểm. Một ví dụ điển hình là 
captopril. Chất này được biết đến là gây ra dị tật như 
bệnh loãng máu ở thai nhi, suy nhược phát triển phổi 
và dị tật trong hệ thống xương. Ngoài ra, coumadin 
chứa "waffarin" thành phần điều trị bệnh tiền huyết có 
thể gây ra hội chứng thai nhi (bệnh viêm mũi, vv). Do 
đó, cần phải tư vấn với chuyên gia trước khi mang thai 
để đổi sang thuốc an toàn hơn hoặc sử dụng dung 
lượng an toàn hơn.

4. Uống quá nhiều vitamin A
Vitamin là dinh dưỡng cần thiết cho cơ thể chúng 

ta. Tuy nhiên khi uống quá nhiều trong quá trình mang 
thai sẽ gây có hại, tiêu biểu là vitamin A. Nếu hấp thụ 
nhiều vitamin A hơn lượng vitamin A được khuyến cáo 
sử dụng trong một ngày có thể xuất hiện dị dạng như u 
niệu đạo, bệnh đầu nhỏ và dị tật về hệ thần kinh trung 
ương của thai nhi. 

Ngoài ra, nếu hấp thụ quá nhiều vitamin D có thể 
gây ra chứng suy nhược thần kinh, thắt động mạch 
chủ và phổi, nhưng nếu thiếu thì phải uống một lượng 
vừa đủ vì nó có thể gây ra suy giảm tăng trưởng và 
bệnh rickets. Việc sử dụng vitamin của phụ nữ mang 
thai được khuyến khích sử dụng vitamin tổng hợp cho 
thai phụ trước và sau khi mang thai đến giai đoạn cho 
con bú.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Những loại thuốc không được sử dụng trong lúc mang thai

다문화가족 의료정보, 임산부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약품과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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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본동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 나서

시흥시-민간단체, 이주민단지 클린박스 업무협약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6월 24일 

시청 글로벌센터 3관에서 정왕본동 이주

민단지의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클린박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미관 저해를 예

방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유도하기 위

해 마련됐다. 원진산업(주), 시화부동산중

개업협의회, 시화청소연합회, 경기행복마

을관리소 등 4개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시흥시 윤주호 환경국장과 문정식 원

진산업(주) 대표, 김석봉 시화부동산중

개업협의회장, 강기운 시화청소연합회장, 

이선경 경기행복마을관리소위원장이 참

석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클린박스를 통한 정왕

본동 이주민단지 내 생활쓰레기 배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게 

됐다. 참여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

으로써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클린박스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

다.

클린박스는 총 61개가 설치됐다. 클린

박스가 설치된 61개의 다가구주택을 대상

으로 주민홍보 및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

며, 주민의식 개선을 통해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효과도 노려

볼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쓰레기문제 해결

은 지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

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

이 필요한 일”이라며 “협약단체와 함께 

민?관 협력을 펼쳐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

한 시흥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

다.                         김영의 기자

청년스테이션 비대면 취업특강 진행

시흥시,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 참여자 모집

다문화가족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 가구라면 시흥시(시장 임병

택)가 7월 1일부터 진행하는 청년스테이

션 비대면 취업특강 ‘성공적인 자기소개

서 작성법’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청년스테이션에서는 이번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을 시작으로 면접 준비, 보

고서 작성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법 특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에 한해 유튜브 청년스테이션 채널을 통

해 송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비대면 

특강 참여자들에게는 전문가에게 자기소

개서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첨삭 기회

(비대면)도 선착순으로 주어지므로, 취업

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신청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다. 카카오톡 채널(시흥청년스테이션) 및 

청년스테이션 SNS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스테이

션 카카오톡 채널이나 시흥시 청년스테

이션(070-7788-3816)으로 문의할 수 있다. 

청년스테이션은 평일 10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10시~17시까지 운영된다. 

김영의 기자

Những đối tượng có thu nhập dưới 80% sẽ nhận 
được hỗ trợ 200 nghìn đến 300 nghìn won/ người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những tiểu thương bị thiệt hại 

cũng sẽ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Đảng dân chủ và chính phủ đã 

thỏa ước dự định thông qua việc chi 
cấp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lần thứ 5 do 
Corona với mức 200 nghìn đến 300 
nghìn won/ người. Tuy nhiên tiêu 
chuẩn nhận hỗ trợ phải là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dưới 80%. Chính phủ đang 
kiểm thảo phương án những đối tượng 
ở tầng lớp bị thiệt hại như tiểu thương 
hay người kinh doanh tự do sẽ được 
hỗ trợ tối đa 7 triệu won theo hình thức 
tiền hỗ trợ .

Tiêu chuẩn thu nhập thấp dưới 
80% là người có khả năng cao phải 
sử dụng tiền bảo hiểm y tế. Theo như 
tiêu chuẩn tiền bảo hiểm y tế của tầng 
lớp thu nhập trung bình năm 2021 thì 
phạm vi của thu nhập thấp dưới 80% 
là - đối với gia đình 1 người : 3655,662 
won - đối với gia đình hai người là 
6176,158 won - đối với gia đình 3 
người là 7967,900 won - đối với gia 
đình 4 người là 9752,580 won - đối với 
gia đình 5 người là 11514,746 won - 
đối với gia đình 6 người là 13257,206 
won

Nếu đối tượng nào có thu nhập 
hằng tháng thấp hơn con số này thì có 
thể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Ngoài ra, nhằm hỗ trợ đến những 
đối tượng có hoàn cảnh khó khăn hơn 
tầng lớp có thu nhập thấp như là người 
đăng ký nhận trợ cấp cơ bản, tầng lớp 
thứ 2, gia đình chỉ có 1 bố hoặc mẹ 
..vv.. Đã có kế hoạch chi cấp tiền hỗ 
trợ đến cho khoảng 3 triệu người thuộc 
đối tượng trên theo lịch trình riêng.

Ông Park Won Chu chủ tịch hiệp 
hội chính sách đảng dân chủ sau khi 
kí hiệp định thỏa ước vào ngày 29 
tháng 6 tại buổi họp chính thức ông đã 
phát biểu rằng “ Tôi đã lên kế hoạch 
để chi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cho các tầng 
lớp có thu nhập thấp dưới 80%, tầng 
lớp thu nhập cao 20% thì sẽ được thực 
hiện dưới hình thức qua ( thẻ tín dụng) 
cashbag ,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khoảng 
3 triệu người ở tầng lớp có vị trí thấp thì 

sẽ có chính sách hỗ trợ thiết thực hơn”
Hỗ trợ tiểu thương
Trên thực tế thì hiện tại đã có tổng 

3 gói hỗ trợ đã được quyết định kích 
hoạt nhằm hỗ trợ tất cả các người dân 
giúp họ phần nào vượt qua được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rona như gói hỗ 
trợ thiệt hại cho tiểu thương, tiền hỗ trợ 
sinh nhai Corona ( tiền hỗ trợ thiên tai) 
và quỹ tiêu dùng cho tầng lớp thu nhập 
thấp, tiền hỗ trợ tiêu dùng ( cashbag 
thẻ tín dụng).

Nhằm hỗ trợ những tiểu thương bị 
thiệt hại do Corona, chính phủ đã thiết 
lập chế độ bồi thường tổn thất mới và 
quyết định sẽ dùng cho việc hỗ trợ 
vấn đề thiệt hại do phòng dịch sau 
này. Theo đó để tiến hành hỗ trợ thêm 
những thiệt hại hiện tại do việc đối phó 
phòng dịch Corona 19 thì chính phủ 
cũng đã quyết định chi cấp quỹ tiền 
khắc phục hy vọng cho tiểu thương. 
Quỹ tiền khắc phục hy vọng cho tiểu 
thương là khoản tiền nhằm hỗ trợ cho 
khoảng 1,130,000 người là các đối 
tượng bị nhận lệnh cấm tụ tập.hạn chế 
tụ tập hay là những tiểu thương hoặc 
doanh nghiệp nhỏ thuộc danh sách 
các ngành nghề có nguy cơ.

Ngoài ra, Để thực hiện thiết thực 
hơn việc hỗ trợ thiệt hại thì tổng 7 loại 
hình tiền quỹ hỗ trợ thì sẽ được phân 
hóa thành 24 loại, và chính phủ cũng 
đã hội ý xong vấn đề nâng mức hỗ 
trợ đơn giá cao nhất hơn so với mức 5 
triệu won hiện tại.

Thêm vào đó , lần này thì chính phủ 
cũng đã quyết định sắp xếp thêm gói 
hỗ trợ “ Gói hỗ trợ vượt trội” với mức 
chi phí trên 5 nghìn tỷ won nhằm mở 
rộng nguồn cung cấp quỹ chính sách, 
hỗ trợ chuyển đổi cứu trợ cho tầng lớp 
tiểu thương bị đóng cửa ..vv..

Nếu đề án bổ sung được đệ trình 
lên Quốc hội vào ngày 2 tháng 7 sau 
cuộc họp nội các, sau khi quốc hội 
thông qua thì dự kiến tiền hỗ trợ sẽ 
được tiến hành chi trả.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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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의 다문화가

정 자녀 ‘꿈보따리 장학금’ 4차 전달식이 지난 6월 15일

에 진행되었다.

이번 다문화가정 자녀 ‘꿈보따리 장학금’은 부천시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김선호’ 위원의 후원으

로 이뤄졌다. 특히 1:1 후원연계를 통해 자녀 병원 진료

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 지속적인 도움

을 줄 수 있게 됐다. ‘꿈보따리 장학금’ 4차 전달식에 참

석한 김선호(순천향대학병원, 원무과장) 위원은 “꿈보따

리 장학금이라는 이름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큰 꿈

을 갖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제적

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

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도

움을 주고 싶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번 후원을 받게 된 다문화가정에서는 “무엇보다 걱

정 없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

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백운영 센터장은 “사각지

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물심

양면 도움을 주는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더욱더 많은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행복

과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병원 진료로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정에 희망!

부천다가, 다문화가정 자녀 ‘꿈보따리 장학금’ 4차 전달식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눔과

소통으로 일상 활력 주는 프로그램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에서는 ‘양말목 공예’ 대

상자를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양말목 공예’는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

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부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5명 대상이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나

눔봉사단 2기 참여자를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나눔봉사단 2기 활동기간은 7월 12일부터 9월 10

일까지며 결혼이민자 5명 대상이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070-4130-2148/담당 정임선)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하세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교육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

비스를 진행한다. 방문교육서비스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상반기 대상자를 모집하

고 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로서 

임신, 자녀가 12개월 미만이거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가구 소득이 없는 경우, 교통 불편으

로 센터 이용 접근성이 낮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돼

야 한다. 중도입국자녀(만 24세 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등의 서비

스가 제공된다. 부모교육은 아이 양육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은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이며 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기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신.출산.영아기와 유

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부모교육이다.                 김영의 기자

백신 접종한 다문화가족, 한국만화

박물관 놀러 가볼까? 방문하면 선물

한국만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백신 접종 후 방

문하는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화 관련 굿즈를 

선물한다. 이번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기 일상 회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유료 관람객들은 박물관 1층 인포데스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후 랜덤 뽑기를 통해 만화.웹툰 관

련 다양한 굿즈를 받게 된다. 램덤 만화 굿즈는 주말 

10명, 평일 5명을 대상으로 굿즈 소진 시까지 제공된

다. 또한 선물 수령 후 본인 SNS를 통해 인증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추가로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만화박물관 박물관운영팀 김보금 팀장은 “코

로나 위기 극복 및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의 일환으

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일

상에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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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ợ tiêu 90% lương vào việc mua sắm"... Có đủ lý do để ly hôn?

다문화가족도 주의해야 할 쇼핑중독...심하다면 치료 위해 부부가 함께 나서야

Tùy vào mỗi người mà lại có những cách giải tỏa 
strees khác nhau, có người đi ngủ, có người đi ăn 
uống và có người lại đi mua sắm, vv Thông thường 
nếu những cách này dừng lại ở một điểm nào đó có 
giới hạn thì không có vấn đề gì nhưng nếu vượt quá 
giới hạn thì ở đây lại là mức đáng báo động. Hôm nay 
bài viết sẽ tập trung vào việc nghiện mua sắm. Thông 
qua việc mua sắm khi mua một vật gì đó sẽ giải tỏa 
được những áp lực trong cuộc sống. 

1. Vợ tiêu 4 triệu woon trong tổng số lương là 4,5 
triệu won vào việc mua sắm

Anh A đã biết cô B có tính tiêu hoang nhưng không 
nghĩ cô lại tiêu nhiều như thế. Vợ chồng anh A đều 
là công chức và có tổng thu nhập cũng không thuộc 
dạng thấp trong xã hội. Vấn đề ở đây là vợ anh, cô B 
dùng phần lớn số tiền lương của mình vào việc mua 
sắm. Tiền lương hàng tháng của cô B là 4,5 triệu 
nhưng cô dùng tới 4 triệu won cho việc mua sắm. Hầu 
như cô được nhận lương xong thì cô đi mua sắm ngay.

Anh A nghi ngờ cô B bị nghiện mua sắm không phải 
là do cô chỉ mua sắm đồ mà còn có cả những đồ mà 
cô mua xong rồi không bao giờ sử dụng. 

Cô B thường mua các thứ đồ như quần áo, túi xách, 
giày dép, vv Thường những món đồ đó của cô có size 
to hơn so với size mà cô đang có. Đương nhiên là size 
không vừa thì cô sẽ không dùng rồi đúng không ạ? 
Sau khi mua xong thì những món đồ đó cô chỉ để vào 
một góc nhà.

2. Mua sắm mà không trao đổi ý kiến với vợ hoặc 
chồng... Tiêu hoang phí cũng là lý do ly hôn

Như ví dụ trên, liệu việc tiêu hoang phí có trở thành 
lý do để có thể ly hôn được hay không?

Nghiện mua sắm được hiểu theo nghĩa rằng người 
mua đồ vật trong nhiều lần liên tiếp và lặp đi lặp lại. 
Thường thì người mua sẽ tìm được khoái cảm thông 
qua việc mua một vật nào đó chứ không chỉ đơn thuần 
là mua đồ vật. Giống như trường hợp của cô B, cô 
mua đồ xong sau đó không dùng và cứ để bỏ vào một 
góc nhà. Những trường hợp nặng, bệnh nhân tìm đến 
và nhận sự giúp đỡ của bệnh viện khoa thần kinh.

Đầu tiên chúng ta phải xem xét lại hoàn cảnh và môi 
trường hiện tại xem mình có mua đồ vật theo một mức 
giới hạn nào đó không hay là đang mua đồ theo kiểu 
nghiện mua sắm. Và nếu đang tiêu hoang phí thì có 
trở thành lý do để ly hôn hay không cũng là một vấn đề 
cần phải được cân nhắc do số tiền chi nhiều hơn số 
tiền thu nhập của vợ chồng. 

Vợ chồng có thu nhập hàng trăm triệu đồng và tiêu 
hàng chục triệu đồng khác với vợ chồng có thu nhập 
hàng chục triệu đồng và tiêu hàng triệu đồng. Trong 
đây không có tiêu chuẩn nào là tuyệt đối cả. Việc số 
tiền chi chiếm phần lớn số tiền thu thì đương nhiên 
là có vấn đề. Sau khi kết hôn, hai vợ chồng có nghĩa 
vụ phải trao đổi với nhau khi cần sử dụng số tiền lớn. 
Cũng giống như việc vợ chồng mình đi vay ai đó một 
số tiền nào đó vậy.

Việc sử dụng tiền nó thành vấn đề không nhất thiết 
chỉ là mỗi việc mua sắm. Những việc liên quan đến sử 
dụng tiền như rượu bia, cờ bạc, vv cũng được coi là 
vấn đề trong sử dụng tiền khi chi tiêu một cách không 
có giới hạn.

Đương nhiê là việc đã trở thành vợ chồng nhưng một 
bên thì cứ nhất mực muốn sử dụng một khoản tiêu 
lớn, việc xảy ra mâu thuẫn là khó tránh khỏi. Hai người 
không còn sự tin tưởng lẫn nhau, cuộc sống hôn nhân 
trở lên mệt mỏi hơn. Nếu sự tin tưởng nhau giữa hai vợ 
chồng không còn đến mức phải chia tài sản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lý do để ly hôn sẽ là "khó để duy trì 
cuộc sống hôn nhân".

Khi lựa chọn lý do ly hôn này, người còn lại phải đưa 
được ra những chứng cứ cụ thể. Ví dụ như những 
thông tin về nội dung chi tiêu của thẻ tín dụng, vv mà 
nếu chi tiêu như thế thì khó để duy trì cuộc sống hôn 
nhân lâu dài.

Nếu như vợ hay chồng mình đã nghiện mua sắm 
đến mức phải đến bệnh viện để điều trị thì tình huống 
sẽ như thế nào ạ? Trong trường hợp này, việc ly hôn 
ngay là không nên và hai người phải cùng nhau cố 
gắng. Hai người hãy cùng nhau xem lại trong quá khứ 
xem có vấn đề gì đặc biệt nghiêm trọng và khó khăn, 
mệt mỏi dẫn đến việc người bạn đời của mình phải 
dùng việc mua sắm để giải tỏa hay không. Nếu hai 
người có thể hòa giải được những mâu thuẫn với nhau 
thì việc nghiện mua sắm cũng sẽ vì đó mà được giải 
quyết.

Chỉ vì lý do đơn giản là quá mệt mỏi với cuộc sống 
hôn nhân như thế thì đây không đủ lý do hợp pháp đầy 
đủ để có thể ly hôn.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người bạn 
đời từ chối điều trị và không có sự kết nối hòa hợp giữa 
hai người để có thể giải quyết vấn đề thì lúc này các 
bạn mới nên nhờ đến sự can thiệp của pháp luật nhé.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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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

족을 대상으로 <2021년 슬기로운 다가온(ON) 생활>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2021년 슬기로운 다가온(ON)생활> 시즌1 행사로는 ‘수

강생들의 한 줄 수다방’과 ‘수강생들의 포토 릴레이방’을 통해 서로 소

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출신 한 결혼이민자는 ‘수강생들의 한줄 수다방’을 통해 “몇 

주간에 걸쳐 배우면서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영상으로 보니 뿌듯하고,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배울 때 낯설고 어려웠는데, 샘의 친

절한 설명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완성했던 작품들이 하나

하나 모여 완성이 되니까 멋진 작품이 되었다.”라며 내년에도 꼭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너무 힘든 한해라 지쳐있을 때 다행히 이런 

공예 수업을 할 수 있어 우울한 기분을 풀 수 있게 너무 즐겁게 지냈

다”라며 자세하게 잘 가르쳐준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했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수강생들의 한 줄 수다

방’을 통해 “양말목 프로그램이 참 재미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 없어졌다. 앞으로 양말목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것 같

다.”, “좋은 친구도 만나고 센터 선생님들도 잘 쟁기 주시고 앞으로 기

회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싶다.”, “좋은 공간, 좋은 환경

에서 취미 생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 만든 주신 모든 

작품 동영상 너무 예쁘고 좋은 추억이고 정말 감동적이고 오래오래 잊

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강생들의 포토 릴레이방’에는 손뜨개 인형 만들기 자조모임, 레진

아트 베트남 자조모임 등이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찍었던 사진들

을 올리며 그동안의 시간과 함께 한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가온(ON)에서는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2021년 슬기로운 다가온(ON) 생활 시즌2를 통해 풍성한 자조모임

을 계획 중이다.

다가온(ON)은 드립 커피와 커피머신 사용법을 배워 바리스타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피공방 바리스타 기초반’과 수채화 물

감으로 그림을 그려 캘리그라피를 접목한 ‘수채캘리그라피 자조모임’, 

그리고 수강생들의 인기가 좋아 지속적 운영으로 진행하게 된 ‘라탄공

예, 마크라메공예, 양말목공예 자조모임’등 다문화가족과 함께 할 준비

를 마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070-4130-2148)으로 문

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슬기로운 다가온생활

체험 강좌 및 자조모임 등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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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위해

부천시, 5개 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부천시는 지난 6월 15일 부천지역 북

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 내 5개 유관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서부하나센터(센

터장 이현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신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회장 이순길), 온세미컨

덕터코리아㈜(대표 강병곤), 법무법인 부

원(대표 변호사 김학무)이 참여했다.

부천시는 각 기관의 전반적 협약이행 

사안을 조율 총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기서부하

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연계 등 업무협

약 전반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도모 사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천지

구협의회는 구호 물품 지원 등 긴급구호 

가정을 우선적으로 돕기로 하였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주)는 물품 지원 

등의 사업으로 사회공헌의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법무법인 부원은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북

한이탈주민의 법률 자문 지원을 추진한

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북한이

탈주민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로 확대 추진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

하고 부천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석상균 부천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구성

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

역사회의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하나원 

퇴소 후 부천시로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

탈주민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 ▲국내 문

화탐방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

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부천

시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자.

김영의 기자

결혼이주여성 경제적 자립 도와요

부천소사서, 온라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정방원)는 지난 

6월 16일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안

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체류 외

국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기에 운전면허 취득의 중요성은 더 강조

되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접촉 활동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외국인과의 소통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외국어 전문요원 

이혜민 경장이 직접 운전면허 강의를 실

시했다.

운전면허교실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

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국어로 학과 시

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

로 제작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표

지판 문제 및 동영상 문제 등의 해석과 

교육을 통해 한국의 교통법규를 이해하

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방원 경찰서장은“결혼이주여성 및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감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다

각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7月から5人禁止が緩和され、首都圏の食堂

-カフェ-遊興施設は午後12時まで營業

7月1日から新たな‘ソーシャル

・ディスタンス’が施行される。

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中対本)は 

6月20日に新しいディスタンス改編

案を公開した。

これに伴い、2段階が適用される

と見られる首都圏の遊興施設は数

ヵ月だけ営業を再開し、食堂·カフ

ェ·カラオケ·ジムなどの宮業時間

は、現行の午後10時から12時に2時

間延長する。私的な集まりの可能

人数は現在の4人から最初の2週間

(7.1∼14)は6人に、それ以後は8人

に拡大される。

1段階が施行される非首都圏では

人員制限がなく、大規模な集まり·

会食が可能になる。

特に各地方自治団体に相当な裁

量権を与え、コロナ19によって押

さえ付けられていた日常生活が相

当水準で回復すると見られる。 

◇ 首都圈は2段階、非首都圈は1

段階

まず政府はこの間5段階で運営し

てきた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

を4段階に調整する。

私的な集まりの場合、1段階で

は人数制限はなく、2段階では8人

まで(9人以上禁止)可能だ。2段階

でも直系家族の集まりは制限がな

く、一歳の誕生日会は最大16人ま

で。自治体は独自の判断で8人制限

措置をしなくてもよい。

2段階が適用される首都圈は最初

の2週間は6人まで、以後8人までの

集まりが可能になる。コロナ19予

防接種完了者は集まり·行事·集會

人数制限から除外される。

今回の発表で全国的に集まり·行

事·集会参加可能人数が増える。

◇ 小商工人被害最小化のために

改編

多衆利用施設の運営規制も最小

化される。1段階では運営制限はな

く、2段階では遊興施設、カラオ

ケ、食堂-カフェは午後12時まで営

業が可能だ。2段階措置も自治体ご

とに裁量で解除が可能だ。

キ厶・プギョ厶国務総理は、

“徹底した防疫を前提にして自営

業、小商工人などに対する規制を

最小化する”とし、“自治体にも

自律性を与える代りに責任のある

運営をお願いする”とした。

キム総理は“新しいソーシャル

・ディスタンスが適用されても室

內でマスクを着用すること”と

し、“ワクチン接種者の場合、7月

から室外でマスクを外せるが、こ

れも2ｍ以上のディスタンスを維持

してこそ可能だ”と強調した。

政府は集団免疫が形成されれば

守則を緩和する方向で、ソーシャ

ル・ディスタンスを再び改編する

方針だ。

<한글 기사 45면> 아키오 객원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93-0445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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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분리수거를 잘 안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회통

합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를 공부하면서 

분리 수거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

은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왜 저희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

까?”

카렌족 난민 무차이 씨의 목소리가 격

앙됐다. 무차이 씨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편견과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에 가면 저희

를 대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한국인을 대

할 때와 달라서 서운했습니다. 직장생활 

중에도 저희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

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욕을 먹

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언어가 

서툴 뿐인데 많은 곳에서 차별의 시선을 

느낍니다”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거나 일거리를 

찾아 한국에 오는 외국인주민과는 다소 

다른 위치에 있는 재정착 난민들도 차별

을 경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차별과 

편견이 서운함을 키워 목소리가 커졌다.

“저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유엔난민캠

프에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한국문화를 많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한국에서 생활

하는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이 행사를 개

최했다.

(사)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가 

주최하고 한국카렌그룹(South Korea 

Karen Group)이 주관하는 세계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20일 오후 부천 복

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국제연합(UN)이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해 난민보호

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

나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대

부분 중단됐다.

이에 정부가 2015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미얀만 카렌족 난민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세계난민의 날 행사를 직접 개

최한 것이다. 카렌 난민은 무작정 비행

기를 타고 한국에 와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 아니다. 정부의 재정착 난민

제도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에서 생활하

다가 유엔 난민기구의 추천에 의해 심사

를 받고 정식으로 입국한 이주민들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가정 100여명이 

입국해 생활하고 있다.

난민캠프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우여

곡절이 많았던 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감사함도 마음에 품고 있다.

소무퍼 씨는 “태국에 있는 난민 캠프

에서 태어나 22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캠

프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며 

“2014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부였는데 한국도 

갈 수 있다는 말에 너무 기뻤다. 5년 동

안 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아이들은 학교

에서 부모들은 직장에서 꿈을 키우고 있

다”고 말했다.

에클루퍼 씨는 “태국에서 저희를 한

국까지 데려와 주시고 보살펴 주신 법무

부 출입국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아직도 태국 난민캠프에 있는 12만명의 

카렌족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기회가 주

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난민 전원이 

무대로 나와 현재 진행형인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향한 규탄성명서를 낭독했다.

미얀마에서 생활하다 쫓겨난 이들은 

미얀마에서의 쿠데타가 자신의 일인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이민재단 채보근 

본부장이 사회를 보고 법무부 출입국정

책본부 차용호 부이사관이 기념사, 상명

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 원장 조항록 교수

가 축사를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강병

일 부천시의회 의장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송인선 대표는 “앞으로 매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 스스로 기

념식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우리은행 부천금융

센터가 후원했다.           송하성 기자

“카렌 난민, 받아주신 것 감사하지만 차별과 편견은 힘들어요”

한국카렌그룹, 경기글로벌센터와 세계난민의 날 행사 “이주민에 인내 가져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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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역

량강화지원사업 활동지원인력 보수교육

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나섰다.

이번 보수교육은 가족역량강화지원사

업 활동지원인력의 활동 실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향상하기 위

해 마련됐으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활

동지원인력인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센터는 이번 보수교육에서 보드게임 

상담현장 활용을 위한 실제적,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내담자들에게 적용하여 

긍정적 행동 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했

다. 보수교육은 ▲1회기 ‘상담과 보드게

임의 역사 및 개요, 보드게임의 활용범

위, 보드게임의 치료적 요인’ ▲2회기 ‘라

포형성에 유용한 보드게임 알기, 한 가지 

보드게임을 다양하게 적용해보기, 보드게

임으로 내담자 관찰하기’ ▲3회기 ‘활동

별 보드게임에 대해 알고 익히기’(수, 도

형, 패턴인식 향상 보드게임, 사회경제 

및 문제 해결 향상 보드게임, 팀플레이와 

협력하는 보드게임, 기억력향상 보드게

임) ▲4회기 ‘보드게임으로 마음 나누기, 

보드게임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이

후 현장에서 내담자들에게 더 전문적인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자를 모집한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진행

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 모집한다.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대상이며 한

국어교육과 어휘, 문법, 화용, 문화를 서

비스한다.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중~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대

상이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으로 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형성, 영

양.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 지도와 가족

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기타 한국생활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와 중도입국자녀가 대상

이다. 031-376-3428          김영의 기자

핀란드 교육도시와 교육

청소년 교류협력 영상회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6월 

15일 우호도시인 핀란드 에스포시와

의교류 관련 실무협의를 위해 영상회

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회의에는 오산시와 핀란

드 에스포시의 교류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오산시-

핀란드 에스포시 5개년 협력합의서의 

온라인 체결, 양 도시 단체장의 영

상회의 및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

육.청소년 관련 교류 사업 추진을 위

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은영 교류협

력팀장은 “양 시의 공동 관심사와 상

호교류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며 “정기적인 실무자 영

상회의를 통해 핀란드 에스포시와 더

욱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발굴.추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5월에도 일본 히다

카시와 영상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영의 기자

보드게임 활용한 보수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나서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인력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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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p dụng đề án thay đổi mới trong việc thực hiện giãn cách xã hội từ tháng 7... 
có thể tụ hợp từ 6 người trở lên tại khu vực thủ đô 7월부터 새로운거리두기 알림

Chính phủ đã có những thay đổi trong việc thực hiện 
giãn cách xã hội, đề án cải đổi này sẽ được thực hiện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7 tới đây. Đương nhiên việc 
thực hiện đề án này cũng phản ánh tình trạng phòng 
chống dịch. Nhằm mục đích thực hiện việc giãn cách 
xã hội trong thời gian dài bao gồm cả tính trách nhiệm 
và sự tự do của người dân ▶Điều chỉnh về tiêu chuẩn 
của các bước điều chỉnh cũng như đơn giản hóa các 
bước phòng chống dịch, ▶Tăng cường quản lý phòng 
chống dịch về những hoạt động có tính lan dịch cao 
của từng cá nhân, ▶Cải thiện quản lý phòng chống dịch 
của các cơ sở đa sử dụng khi chúng ta suy xét đến 
phương diện công bằng, ▶Tăng cường quản lý phòng 
dịch về những cơ sở yếu có khả năng lây dịch cao, vv

◆ Giảm độ giãn cách xã hội từ cấp độ 5 xuống cấp 
độ 4, Đẩy mạnh tính trách nhiệm và tự do của từng cá 

nhân
Trong đề án cải đổi của việc giãn cách xã hội mới lần 

này,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giảm từ cấp độ 5 xuống 
cấp độ 4, đơn giản hóa hơn một chút. Trong cấp độ 
4 này được cấu tạo từ những cấp độ nhỏ như cấp độ 
1-Yêu cầu hạn chế, cấp độ 2-Hạn chế số lượng người, 
cấp độ 3-Cấm tổ chức các buổi hội họp và cấp độ 
4-Cấm ra ngoài.

Các cấp độ này được phân bố theo số lượng người 
mắc dịch mỗi ngày. Ví dụ cụ thể là cứ 1 người mắc 
trong tổng số 100,000 người được phân bổ theo cấp độ 
1, số người mắc từ 1 trở lên sẽ được phân bổ theo cấp 
độ số 2(tính theo tiêu chuẩn từ 3 ngày/tuần trở lên), từ 
2 người mắc trở lên sẽ được phân bổ theo cấp độ số 
3(tính theo tiêu chuẩn từ trên 3 ngày /tuần trở lên), từ 
4 người mắc trở lên sẽ được phân bổ theo cấp độ số 

4(tính theo tiêu chuẩn từ 3 ngày/tuần trở lên).
Đối với cấp độ 1, không có sự cấm sử dụng đối với 

những cơ sở đa sử dụng hay những buổi hội họp, cấp 
độ 2 chỉ cho phép tối đa là 8 người tụ hợp. Một số 
những cơ sở vui chơi giải trí hay những quán cafe sẽ bị 
giới hạn hoạt động chỉ đến 24h, vv

Trong cấp độ 3, người dân sẽ được tụ hợp với số 
người là 4, các cơ sở đa sử dụng sẽ được hoạt động 
đến 22h. Cấp độ cao nhất là cấp độ 4, tất cả các cơ sở 
hoạt động chỉ có thể đến 6h và số người được tụ tập 
chỉ là 2 người. 

◆Từ ngày 1 tháng 7 sẽ chính thức thi hành... Có thể 
tụ tập từ 6 người trở lên trong 2 tuần thực hiện đề án

Bắt đầu từ tháng 7, khu vực thủ đô sẽ có cấp độ giãn 
cách xã hội là cấp độ 2. 
<한글 기사 45면>                       강혜나 기자

外国人住民にもお薦め、‘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

危機に瀕している小商工人に、21日からNH農協銀行にて生年5部制曜日に申し込み

京畿道がコロナ19長期化により経済的に危機に

瀕している小商工人のために、‘京畿小商工人コ

ロナ19克服通帳’の支援規模と対象を大幅に拡大

した。

京畿道は今年、当初は2,000億ウォンだった‘京

畿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の事業規模を、総 

4,000億ウォンと二倍に増やし、支援対象も拡大す

ると発表した。

この事業はコロナ19の長期化で危機に瀕してい

る零細小商工人、社会的弱者に資金を提供するこ

とで災難を克服し、再起する力になるために、民

選7期京畿道が今年の1月から施行した経済防疫対

策だ。

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は昨年の12月にSNSを

通じて、“今最もたいへんな方たちは小商工人·自

營業者”だとし、“この方たちこそ国家による資

金融通が切実な状況だが、信用等級が低いという

理由で第1金融圏利用に制限があったり、高利利子

を強要されている”とし、小商工人の現実につい

て語った。

■信用等級が低い小商工人に無保証料低金利貸

出支援

京畿道は‘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対象拡

大により、小商工人の45%に達する零細小商工人

の資金不足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ると期待してい

る。

支援対象は道內小商工人(法人除外)のうち、代

表者が▲低所得者(年間所得4,700万ウォン以下) 

▲40代·50代家長(退職·失職者) ▲北朝鮮離脱住民 

▲障がい者 ▲一人親家庭 ▲多文化家庭 ▲子たく

さんの家庭 ▲基礎生活受給者 ▲次上位階層 ▲高

金利金融利用者 ▲靑年再創業者(満39歲以下) ▲

低信用者(個人信用評点839点以下)だ。

外国人や在外同胞も申し込み可能だ。外国人の

場合、▲企業投資(D-8) ▲貿易経営(D-9) ▲居住

(F-2) ▲在外同胞(F-4) ▲永住(F-5) ▲結婚移民

(F-6)ビザに限って支援が可能だ。ただし外国人登

錄事實証明、または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などで

確認される滯留期間內にみ保証されるので、1年以

上の在留期間が残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期限

延長時にも同一適用)

支援を受けられないケースも少なくない。 ▲中

小企業または法人事業者の場合 ▲休·廢業中 ▲現

在延滞中だったり延滞を保有している場合　▲国

稅、地方稅を滞納中など、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

きないので、確認が必要だ。

■ コロナ19防疫のために‘申込日5部制’運営

‘京畿小商工人コロナ19克服通帳’の申し込み

は、京畿道內のNH農協銀行の窓口にて可能だ。

貸出限度は1,000万ウォン以內、年2%代(2020年

12月基準、3ヶ月変動金利年2.58%、1年固定金利年

2.76%)の低金利で支援を受けられる。保証料はコ

ロナ19危機克服のために京畿道が全額支援する。

貸出期間は最初の1年だ。返還の負担を減らすた

めに貸出期間を1年単位で計4回まで延長すること

ができ、最長5年まで保証料が全額免除される。

京畿道は拡大施行に合わせて申し込みが殺到す

るのを防ぐために、当分の間は生年の年ごとの5部

制を導入して受付ける。

生年の最後の数1·6は月曜日、2·7は火曜日、3·8

は水曜日、4·9は木曜日、5·0は金曜日に申し込む

こと。例えば1981年生は毎週月曜日にのみ申し込

みが可能だ。

詳しいことは京畿信用保証財団25の支店(顧客セ

ンター代表番号1577-5900)。道內NH農協銀行154の

営業店61の出張所(顧客幸福センター1661-3000、

1522-3000)にて申し込み可能。<한글 기사 31면>

資料：京畿道、整理イ・ジウン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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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파주시의 다양한 가족 즐거운 여름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多가족사랑운동회 ‘방구석 온(ON)림픽’ 등 개최

파주시는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자

녀와 가정의 안정된 복지와 건강한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23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

다.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아동학대 교육은 코

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정 내 보육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됨에 따라 아동학

대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한 것이다.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특성에 따른 올바른 훈육법 교육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며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 지켜줘요라는 주제의 강

의가 열린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교육 참여자 20명을 

선정했고, 교육을 받은 후 아동학대 전문 강사와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김지숙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최

근 아동학대 수위가 높아지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아이가 행복한 파

주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양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비롯한 육아상담지원, 부

모참여 프로그램, 놀이지도 교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www.pajusc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파주시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사랑스러운 우리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 모두多가족사랑운동회 ‘방구석 온(ON)림픽’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성심)는 

온 가족이 함께해 더 즐거운 2021년 모두多가족사랑운

동회 ‘방구석 온(ON)림픽’을 6월과 7월 개최한다.

모두多가족사랑운동회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

지며, 가족 구성원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소통의 기회 

제공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되며 올해는 각 가

정 내 및 외부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이는 행사가 어려운 만큼 

안전을 지키며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자체 운동회

로 마련되며 파주시 2인 이상 다문화-비다문화가족 각 

75가정씩 총 150가족을 대상으로 비대면 개최한다. 

‘방구석 온(ON)림픽’은 참가 가족에게 배드민턴, 축

구공, 캐치볼 등 운동키트를 나눠준 뒤 가족 간 진행한 

자체 운동회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센터로 제출하면 된

다. 키트는 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영상은 운동키

트 수령 후 3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 가족 중 최우수상을 받은 한 가정엔 티메이커, 

장단콩초콜렛 5박스를, 우수상을 받은 3가정엔 수제청, 

블랙핑크 앨범, 장단콩초콜렛 3박스, 장려상을 받은 5가

정엔 장단콩초콜렛 5박스를 준다. 선정 기준은 운동키트

를 다양하게 활용한 가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방구석 온(ON)림픽’은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및 가족 간 스트레스 해소와 의

사소통 증진, 가족 간 여가문화 생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부관계 증진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성심)는 

오는 7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

시까지 2시간 동안 총 10회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인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를 진행한다. 

부부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가 함께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힐링원예, 소원

젠가, 부부상담 등을 통해 갈등 해소 및 친밀감을 형성

하고 부부생활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프

로그램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

능하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전화(031-949-9164)로 신청할 수 있다.

#2021 외국인주민 인권교육 실시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외국인주

민 인권교육’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기 진행한

다.

외국인주민 인권교육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으

로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및 직장문화 이해와 가정.성폭

력 이해와 현황, 가정.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대상이다. 실시간 온라

인 줌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접수는 센터 전화(031-949-

9164)나 이메일(pmfsc@hanmail.net)로 하면 된다. 개

별 접수 및 부부 참여 모두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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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

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당초 2,000억 원이었던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사

업규모를 총 4,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

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에게 

자금을 제공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

어설 힘을 주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

해 1월부터 시행한 경제방역 대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자

신의 SNS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

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분들이

야말로 국가의 발권력에 의한 자금융통

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

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

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고 소상공

인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에게 무보증

료 저금리 대출 지원

경기도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

장’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의 45%에 달

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소득자(연간소득 4,700

만원 이하) ▲40대·50대 가장(은퇴·실직

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

다.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기업투자(D-

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

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

6) 비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외

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 체류기간 내에

서만 보증취급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기한연장 

시에도 동일 적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

다.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현재 연체 중이거

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등 지원을 받

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코로나19 방역·쏠림 방지 위해 ‘신청

일 5부제’ 운영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신

청은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

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 이내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

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

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상환에 대

한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

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5년

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경기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수요 쏠림

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당

분간 생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생년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

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

생은 매주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

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

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현재 보증기관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이거나, 보증금

액 합산이 8억 원(신청금액 포함)을 초과

해 이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Q. 현장실사 방문 시 무엇을 확인하

나?

A. 현장실사는 현장실사 직원이 사업

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영위 여부를 확

인하는 절차다. 현장에서 사업 영위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매출자료 및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어 17면, 베트남어 48면, 러시아

어 34면, 태국어 47면, 일본어 29면>

자료 경기도 정리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위기 소상공인에 단비, 21일부터 NH농협은행서 생년뒷자리 5부제 요일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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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나누는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경제적 어려움 겪는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라면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파주시는 지난 6월 23일 문

산당동3단지 작은도서관 내에 경제적 어

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는 ‘경기먹거리그냥

드림코너’ 개소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현대판 장발장’을 찾아 도

움을 주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쉬운 주민

이용시설 내 냉장고를 설치해 이웃과 단

체로부터 기부받은 생필품 및 식료품을 

그냥 드리는 나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생활고를 겪

거나 질병, 폐업, 가족해체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형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최초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5종류의 생필품

과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4

시30분까지다.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계

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운정 지

역 등 4개소에서 ‘우리동네 온돌방-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역으로의 확대를 계획하던 중 

경기도의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모집

에 참여, 동참하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오늘 개소식을 위

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작은

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과 건강까지 채

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를 함께 이

용하면 좋겠다.             김영의 기자

남북 역사문화 교류 협력 위한 노력

손희정 경기도의원, ‘국립고려박물관’ 건립해야!”

손희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립고려박물관을 파주시에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국

립문화시설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현대미

술관의 분관 형식으로 지어진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관 외에 존재하지 않아 경기

도는 지난 5월 31일, 수도권 중첩규제로 

발생하는 경기도민 문화 역차별의 해소 

방안으로 경기도 내 국립박물관 건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특히 경기도

는 한반도 역사에서 자주통일을 이뤄낸 

고려를 주제로 하는 국립박물관이 부재

한 점을 들어 고려 시대 문화유산을 활

용한 국립고려박물관 건립을 주장했다.

손 의원은 “향후 지어질 국립고려박물

관의 최적지는 파주시라고 생각한다”라

며 국립고려박물관을 파주시에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파주시는 다양한 고려시대 문화

유산과 콘텐츠가 풍부하며 둘째, 고려시

대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를 할 수 있으

며, 접근 편의성이 뛰어난 점 셋째, 파주

시는 남북역사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위

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파주는 지리적으로 고려

의 도읍지인 개성과 가장 가까우며, 역사

적으로도 개경과 한양을 잇는 주요 교통 

길목으로 경기 옛길인 의주대로, 근.현대

의 철도 등 한반도를 잇는 중심지다. 또

한 향후 개성 고려박물관과 문화.학술교

류 등을 통해 남북역사문화 교류의 거점

으로 자리매김하여 평화와 통일의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라

며 “‘국립고려박물관’을 파주시에 건립하

여 고려의 역사가 다시 꽃피울 수 있도

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김영의 기자

Выплаты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
тви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Вместе"(Добуро) и правител
ьство выделят от 250.000 до 3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в рамках 5 выплат в
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Однако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станда
рты выплат, а именно доход не долж
ен превышать 80% от среднего пока
зателя. В качестве пособий для поте
рпевших убытк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
лан выплат до 7млн. вон владельца
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самозанятым ли
цам.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стандарта доход
ов до 80% среднего показателя, с бо
льшей вероятностью будут использо
ваны суммы, оплачиваемые за меди
цинское страхование.

Стандарты взносов по медицинско
му страхованию на 2021 год лиц, чей 
доход составляет до 80% от среднег
о показателя : △ семья из 1 человека: 
365.5662 вон в месяц △ семья из дву
х человек 6.176.158 вон △ семья из тр
ех человек: 7.967. 900 вон △ 9.752.580 
вон на семью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 с
емья из 5 человек: 11.514.746 вон △ с
емья из 6 человек 13.257.206 вон.

Если еж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не прев
ышает вышеуказанных стандартов, т
о вероят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выплат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елика.

Кроме того, в отличии от лиц со ср
едним доходом, для 3млн. лиц с низк
им доходом, а так же получающим го
способие на проживание, неполным 
семьям, было реше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сумму денег для бо
лее усил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ддержка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Фактически,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вс

ех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потерпевших сер
ьёзный ущерб из-за COVID-19, было 
решено внедрить три программы вы
плат: выплаты за ущерб во время па
ндемии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ыплаты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и дополнительн
ые выплаты малоимущим слоям нас
еления; беспроигрышные потребите
льские пособия (кэшбэк по кредитно
й карте).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владельцев ма
лого бизнеса, пострадавших во врем
я пандемии, была создана новая сис
тема компенсации убытков, чтобы об
еспечить поддержку от убытков во в
ремя будущих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Кро
ме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ополнит
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понесённым уще
рб из-за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связанны
х с COVID-19, было решено предоста
вить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по
соби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адежды". П
особи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адежды" п
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1,13млн. владельц
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заведения котор
ых подпадают под категорию повыш
енного риска, а так же на которые бы
ли наложены запреты или ограничен
ия, касающиеся посет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для более усиленной п
оддержки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7 типов о
поры плюс + фонды были разделен
ы на 24,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
ность о значительном обновлении с
маой высокой единицы выплат в 5мл
н. вон.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решено предусм
отреть «пакет поддержки для нового 
открытия бизнеса» данный дополни
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
лее 5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кот
орые закрыли свой бизнес.

Ес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дополнитель
ном бюджет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в Н
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2 июля после 
засед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будет принят Нац
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как можно ск
орее, и выплаты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
и в случае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род
олжатся.
<한글 기사 1면>          장올가 기자

Выплаты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раз
мере от 250.000 до 300.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лицам с доходом до 80% от среднего показат
еля ...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мощь владе
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потерпевшим убыт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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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은 키우고, 우울감은 날리고”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 프로그램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

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

운데 다양한 가족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한다,

#지역주민 대상 다언다애 일본어 중국어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레인보우 2호점

에서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에게 쉽게 외

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언다애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다언다애 일본어’와 ‘다언다애 중국어’는 군포시민 10

명 대상이며 수업은 5인씩 나눠 진행된다. 1인 3만원씩

의 비용을 내야 하며 레인보우2호점 교육실에서 7월 12

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2회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7월 

7일까지 받는다.

‘다언다애 일본어’는 오후 1시와 2시 두 개 반이 운영

되며 두 개 반 모두 월.수.목 수업이 이뤄진다. 오후 1시

부터 시작되는 반은 일본어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

보는 왕초보반이며,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반은 일본어 

회화가 이뤄진다. 

‘다언다애 중국어’는 오전 10시와 11시 두 개 반이 운

영되며 두 개 반 모두 월.수.목 수업이 이뤄진다. 오전 

10시는 왕초보반, 11시는 중국어 회화를 배운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센터 가족지원1팀(031-395-1811)

으로 하면 된다.

#청소년 유튜브 동아리 ‘레인보우 픽쳐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소년 유튜브 

동아리 ‘레인보우 픽쳐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족 초등학교 4학년~ 중학생 청

소년 10명 대상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교육은 7월 27일

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총 10회기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장소는 다가온 내 유

튜브그리에이터ON이며 ▲채널 개설 및 영상 업로드 ▲

스마트폰 편집기술 채널 운영 전략 ▲촬영기술 ▲군포

시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체험 등이 이뤄진다. 접수는 

홈페이지(https://gunpo.familtnet.or.kr)나 전화(다가온 

070-4279-4079/가족지원3팀 031-392-1811) 접수 받는다.

#집단상담프로그램 ‘토닥토닥 특별한 여행’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혼을 생각하

고 있거나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현실적으

로 생각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토닥토닥 특별한 여행’을 진행한다.

‘토닥토닥 특별한 여행’은 부부 갈등을 경험한 개인 

또는 부부 대상이며 7월 17일과 24일 총 2회에 걸쳐 이

뤄진다.

첫 번째 상담이 이뤄지는 7월 17일에는 ‘미술, 연극, 

예술 등을 통한 집단상담1’로 집단 내 공통점 찾기, 인

정과 공감하기, 행동목표 설정 등이 진행된다. 7월 24

일에는 ‘미술, 연극, 예술 등을 통한 집단상담2’로 변

화행동 목표 점검,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 다루기, 변화

된 가족습 살펴보기 등이다. 문의 및 접수는 홈페이지

(https://gunpo.familtnet.or.kr) 또는 전화(031-392-1814)

로 할 수 있다.

#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교실 ‘놀이를 더(+)하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육자와 아동

이 함께하는 체육놀이 프로그램으로 ‘놀이를 더(+)하다’ 

참가자를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놀이교실은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0시50분까지 1

팀이, 오전 11시부터 11시50분까지 2팀이 진행되며 아이

와 함께 양육자가 참여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웹엑스교육으로 진행되며 아이

와 체육놀이 하는 방법과 놀이교육, 집에서 하는 체육놀

이에 대해 알려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395-

181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토요돌봄 너나들이’ 참여자를 7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양육자와 함께하는 요리교실로 군포시 거주 

다문화가족 양육자와 자녀 12팀 대상이다. 자녀는 6세 

이상이어야 한다. 

토요돌봄 너나들이는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

지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이뤄지며 버섯불고기 전골 

만들기가 진행된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31-

392-1816)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포시 아

이돌봄 서비스 신규 무료이용 안내를 통해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2시간, 질병 감염 아동 돌봄서비스(시설 이용 

아동에 한함)는 4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

다.

예산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각 동 행복복지센터

를 방문해 판정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

고 전화(031-392-18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토요돌봄 너나들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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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

복도시 군포’를 비전으로 하는 아동친화

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군포시는 6월 22일 2021년 제1차 아동

친화도시 추진 정기회의를 열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 30개 사업을 담은 아

동친화도시 4개년(2021~2024)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

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

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대 추진

과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30개 사업

으로 구성됐다. 추진계획은 아동권리 인

식과 개선,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사업인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아동들의 의

견을 반영하는 등 사회의 주도적인 존재

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으

로, 군포시 거주 아동 20명으로 구성된

다.

또한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를 독립적

인 지위에서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해 법

률가 등 3명을 옴부즈퍼슨으로 임명해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

성 10개 원칙에 근거해, 모든 시민의 아

동권리 이해와 지역사회 내 아동인권존

중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학생, 학

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SNS 등을 활용

한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동친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부서

별 아동복지 관련 서비스를 취합한 ‘군포 

아동복지 통합 안내 포털’을 시 홈페이지

에 신설했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청소년 전용공간 

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학교 밖 청소

년들에 대한 보호, 의료,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장애아동가

정 지원, 아이돌봄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아동 흡연 예방 환경 조

성, 아동 성폭력 예방,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등을 추진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는 그동안 벽돌

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듯 아동친화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 아동 권리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나선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등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확정

시민과 모임 하나로 연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6월 28일 

문을 열었다.

한대희 군포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의원, 군포시의원, 경기도 관계자, 일

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익활동지원센터 개관식

은 센터의 시작을 응원하는 바람을 

적은 희망깃발을 잇는 퍼포먼스와 시

민 공연, 그리고 청년, 장애인, 주부 

등 시민들의 일상 속 공익활동 이야

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

활동을 위한 정보·교육·공간·장비 등

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와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군포시 공

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편안하게 대화하는 등 

소통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간을 

대관하여 회의도 할 수 있다.

031-394-8834~6        이지은 기자

Управление Кёнгид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
сширит масштабы поддержки и список 
возможных заявителей «Банковской к
нижки владельца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которая буде
т мощной поддержкой для малых пред
приятий, страдающих от затянувшейс
я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пандемией.

Кёнгидо недавно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том,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сумма, котор
ая составляла 2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н
а проект «Банковская книжка владел
ьца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будет удвоена и составит 
4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будут расширен
ы масштабы выплат и список возможн
ых заявителей.

Этот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о
й карантинной мерой, внедрённой Кён
гидо в рамках 7-х всенародных выборо
в с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
ния выплат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
са и социально незащищённ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
ости из-за затянувшейся пандемии, дл
я преодоления трудностей, а так же да
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 силы снова поднять

ся.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 Ли Чжэ Мён на св
оей странице в соцсети в декабре про
шлого года сообщил: « Владельцам м
алого бизнеса и самозанятым лицам с
ейчас наиболее тяжело.　Именно для 
этих лиц актуаль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з
а счет эмиссионных полномочий госуд
арства．Однако из-за их низкого кредит
ного рейтинга они н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
ваться первым финансовым сектором 
или вынуждены платить высокие проц
ентные ставки », - добавил он, передав 
сложную реальную обстановку владел
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с 
низкими кредитными рейтингами пред
оставление кредитов под низкие проц
енты, без поручительства

Кенгидо ожидает, что 45% владельц
ев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смогут решить про
блему нехватки средств за счет расши
рения списка возможных заявителей н
а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владельца мал
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

Возможные заявители - это владель

цы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о
рпораций), ведущие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Кё
нгидо.

▲ Люди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годовой д
оход не более 47млн. вон) ▲ Глава сем
ьи в возрасте от 40 до 50 лет (пенсион
еры, безработные) ▲ Выходцы из Севе
рной Кореи ▲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
озможностями ▲ Неполные семья

▲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я ▲ Многод
етные семья ▲ Получатели основных с
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 Семья со с
редним доходом ▲ Финансовые польз
ователи с высокими процентными ста
вками ▲ Молод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д
о 39 лет) ▲ Лица с низким кредитным р
ейтингом (личный кредитный рейтинг 
839 или меньше).

В частности, так же могут подавать з
аявки иностранцы или этнические кор
ейцы. А именно иностранцы со следую
щим статусом виз : ▲ Бизнес-инвестиц
ии (D-8) ▲ Управление внешней торгов
лей (D-9) ▲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F-2) ▲ Э
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F-4) ▲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F-5) ▲ Брачные имм
игранты (F-6).

Однак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п
одтверждение регистрации иностранц
а или справку о проживании в стране и 
т. Д., гарантий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возмо
жно только в течение подтверждённог
о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должен составить один год и
ли более (то же самое относится и к пр
одлению срока).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поддержка недос
тупна.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еднего бизн
еса или корпорации▲ Если предприяти
е закрыто временно или совсем ▲ Есл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меется задолже
нность или просрочка по выплатам ▲ Е
сли

есть задолжен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го или местного налога и т. Д.

◆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
ения COVID-19, применяется система 
«пять дней приема заяво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
ку владельца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
одоления Corona 19» можно в отделен
ии банка Нонхёб (NH Nonghyup Bank) п
о Кенгидо. <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문

화뉴스를 검색하세요> <한글 기사 31면>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такж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Банковскую книжку вла
дельца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Coron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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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스트레스, 광명건가다가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해결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다채롭게 마련해 운영

자녀가 주는 즐거움은 크지만, 육아의 어려움은 일상

에서 부모들이 자주 고민하는 부분이다. 광명시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자녀

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부모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

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을 운영한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의 맞벌

이, 다자녀 양육, 아이의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

스를 제공한다.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제공 등을 

지원하며 전업주부도 이용 가능해 육아 스트레스로 어

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엄마의 자기개발시간, 내 아이의 

병원 진료 동행, 갑작스러운 가정보육 등에 요청 시 전

문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간다.

신규이용자 100명에겐 선착순으로 선물 증정도 해준

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센터(02-2681-3800)로 문의하

면 된다.

#부모 소통공간＆자녀 놀이공간 육아나눔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들의 소통

공간이자 자녀들의 놀이공간인 광명시 경기육아나눔터

를 운영한다.

경기육아나눔터는 광명시 거주 초등저학년(10세) 이

하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

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모

바일로 예약하면 된다.

예약은 이용하고 싶은 다락방을 검색한 후 날짜와 시

간과 이용 인원을 선택한 후 최종 확인 후 예약하기 완

료를 하면 된다. 당일 이용 시 최소 1시간 전에 예약해

야 한다. 이용 가능한 다락방은 철산다락방, 소하다락

방, 역세권 다락방, 써밋다락방이며 신규 이용 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난감, 교구, 도서 및 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육아나눔터

(02-6265-1366)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만65세 이상 시민 무상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광명시는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노인들

의 사회활동을 돕고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경

기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자료를 발송하였으며 기

타 민간업체와의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노인인구는 현재 4만2000여 명으로 광명시 전

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노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65세 이상 시민 무상교통서비스는 만65세 이상 대

상자가 광명형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버스를 이용하면 

시가 사용한 금액만큼 분기별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

영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4만원씩 연간 16만원

으로, 기본요금 1,450원을 기준으로 96회(환승 포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늘어나는 고령층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에 노력하

고 있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지원이 65세 이상 고령층

의 사회활동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대중교통이용이 늘어나 기후위기 대응

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 내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의 협의가 완료

되면 광명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조례 제정, 예산확

보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광명시,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이용 금액 실비 지원, 1년 최대 16만원까지

광명시청 1688-3399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2060-0453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

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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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6월부터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를 진행한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는 내외국민이 참여하는 문

화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명시 다문화 감수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총 14회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비대면으로 음식과 식문

화를 소개하며 광명시 내 다문화 친화 활동을 진행하

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출신국 결혼이민

자가 지역사회 내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다문화 감수성 

및 수용성을 향상하고 있다.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 첫 강좌는 6월 18일 광명시 

내 20가정(총 80명)을 선정해 일본요리인 오야코동과 미

소시루 조리법을 설명하며 식문화를 전달했다. 

이날 함께 한 한 참여자는 “일본문화를 이해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

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은정 센터장

은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지

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

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인가구지원사업, 맞

벌이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육아나눔터, 부부 상담, 가

족역량강화사업, 한국어교육 등 광명시 내 다양한 가족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

or.kr/02-6265-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비대면으로 식문화 소개 ‘집에서 만나는 세계요리’

광명건가다가, 내외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광명건가다가, 다문화가족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한다.

다문화 초등학생(4.5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다재다능’ 프

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

며 가족체험 2회와 미래설계 2회, 사회성 향상 6회

기, 부모교육 2회기 등이 운영된다.

가족 체험은 레크레이션과 원예가, 미래설계는 기

질검사와 코딩체험, 사회성향상은 체육놀이와 종강

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성교육, 기질검사가 이뤄지

는 부모교육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구글

폼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070-4725-

0508)로 하면 된다. 다문화 방문교육은 입국 5년 이

하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과 임신~아동기 부

모 대상 부모교육, 12세 미만 다문화자녀 대상 자녀

생활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어교육은 주 2회 2시간 

총 80회기로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와 문법, 화

용, 문화,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정보제공 등이 지

원된다.                               김영의 기자

광명시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소통.나눔공간을 새롭게 문 열었다.

#소하도서관 ‘나눔서가’ 개소

이웃과 도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나눔서가가 

지난 6월 22일 광명시 소하도서관에 문을 열었다.

나눔서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하고 자발적

으로 도서를 기증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곳으로 소하

도서관 1층 녹색쉼터에 조성됐다.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

운데 나눔서가 개소식을 열었다.

나눔서가에는 신간과 기증도서 1,000여 권이 비치

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출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소장도서와 나눔서가 비치 도서를 1:1로 교환하

고, 교환하지 않더라도 다 읽은 책은 자유롭게 기증

할 수 있다.

광명시는 나눔서가에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추가

하여 시민 간 도서 교환과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하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을 참고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 

공공도서관을 늘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소통의 공간에서 지혜를 얻고 행복한 삶

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눔서가를 가장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

했다.

#여성소통문화공간 ‘도란도란’ 탄생

여성친화도시 광명시에 여성소통문화공간 ‘도란도

란’이 생겼다.<사진>

여성소통문화공간 ‘도란도란’은 민선7기 박승원 광

명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지난 

6월 16일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문을 열었다.

이날 도란도란을 찾은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동안 

여성들의 소통문화공간이 부족해 안타까웠는데 이렇

게 광명동 지역에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 만들어져 

정말 기쁘다”라며 “도란도란이 주민들의 행복한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란도란을 찾은 한 주민은 “시민을 위한 밝고 따

뜻한 공간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공

간에서 이웃들과 많이 만나 대화하고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란도란은 시민이 자유롭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모임 공간, 독서공간, 취?창업자들이 자

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공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광명시는 도란도란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

로그램과 공연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모임 활동을 

원하면 월?목요일 무료 대관도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

료이며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광명시는 ‘도란도란’에 이어 내년에 착공하는 광명

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여성복지센터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더욱 실용적이고 활용도 높은 공간을 확대

해 양성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

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새로운 소통시설 문 열었어요

광명시, 소하도서관 ‘나눔서가’ 개소·여성소통문화공간 ‘도란도란’ 탄생 등 눈길

37



2021년 07월 01일 ~ 07월 15일  

Gimpo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한국수납정리개발원(원장 정길홍)과 ‘202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수납정리컨설턴트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을 진행했다.  

센터 내 교육실에서 소규모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이

번 교육은 관내 결혼이민자 15명이 참여했다.

수납정리컨설턴트는 단순한 취업 목적 외에 가정생활

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여성 전

문직으로써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자격증 취득과정이 개설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과테말라,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탄 등 다양한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로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정리정돈하는 방식에 대한 정

보를 나누면서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결혼 후 한

국 가정에서 발생하는 정리정돈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

하며 해결책을 찾기도 했다. 

특히 계절별 의복정리와 주방용품정리, 책상정리 등 

습관적으로 잘못되었던 점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

누면서 정리정돈 속에 과학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

에 한번 더 놀라는 시간이었다. 공간 활용에 대한 정보

교류는 결혼이민자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번 과정의 수료식 후에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담

당자(사회복지사 함재윤)와 함께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납정리컨설턴트 1급 자격증을 취

득하기 전까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정을 방문하

여 수납정리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해도해도 끝이 없던 정리 정돈을 

배우고 나서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납정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가족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함

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

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를 예방하며 이미 발생된 문제는 최선의 노력으로 해결

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어렵게 느껴졌던 정리정돈, 과학 원리 적용된 수납정리 배우며 자신감 얻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수납정리컨설턴트 2급 자격증 과정 운영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지친 가족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

기 위한 심리방역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19일 비대면 

요리 교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햇감자피자 만들기’를 

운영했다. 이 요리 프로그램은 덕포진생활사박물관 외할

머니의 부엌(관장 김홍선) 후원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을 없앤 비대

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강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족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대상 35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가정에 신선한 국내산 요리 재료를 배송

하고, 최소한의 조리도구를 이용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이 함

께 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배워 즐거웠다”, “지

루한 토요일을 온 가족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감사

하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온 가

족이 즐거움을 느끼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김연화 센터장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제한된 체험 활동을 대신해 할 수 있는 비

대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덕포진생

활사박물관 외할머니의 부엌과 함께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든 몸과 마음을 가족이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서 위로를 느끼고 화합할 수 있도

록 매월 셋째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의 요리 프로그램

을 계속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에 이러

한 프로그램이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로 지친 어깨 피자! 온 가족 웃음꽃 피자!

김포건가다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햇감자피자 만들기’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접수 시작해요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0

일까지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

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김

포페이）로 지급하며,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

해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경기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①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②과거 

합산 10년이상 경기도 거주한 경우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

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지급 

희망 또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

역 수정이 필요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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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통받는 가족 없도록!

김포건가다가 통합사례회의 통해 지원 모색 

김포시에서 지역사회 위기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례지원 방안을 모

색하는 통합사례회의가 잇따르고 있

다. 

먼저 5월 25일에는 김포시청 복지

과(과장 진혜경)가 주관하는 2021년 

제3차 통합사례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인여자대학교 조

현순 교수를 슈퍼바이저로 김포시청 

희망복지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겸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과,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

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포시청소년상

담센터,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사례를 포함한 3사례를 3시

간 동안 집중 논의하고 기관별 네트

워크를 통한 문제해결방안 등을 공유

했다. 5월 27에는 김포시청 여성가족

과(과장 박경애)의 2021년 제1회 아

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은 신규 재위촉 위원의 위촉장 

수여와 2021년 드림스타트 및 아동복

지기관 사업안내, 사례발표 및 자원

연계 협의가 있었다. 

해당 회의 역시 김포시청 여성가족

과장을 비롯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김포시장애인복지관, 김

포시종합사회복지관, 김포시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

례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포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드

림스타트가 각각 사례를 발표했다. 

김포시의 복지 관계자는 “외부슈

퍼비전 및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복지 

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돌봄 필요 사례 발굴, 지역자원 연계 

등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디지털교육 받아요

김포시 디지털배움터 7월 수강생 모집 중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시민 대상 디지

털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 7월 디지털

배움터의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디지털배움터란 전 국민 누구나 집 근

처 가까운 생활SOC에서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기초부터 특화과정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포시 디지털배움터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지난 6월초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1:1 방문교육도 운영하여 스

마트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시청, 풍무도서관,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부노인복지회

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 김포노

인대학, 종합사회복지관 총 6곳을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수

요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www.디지털배움터.kr)을 통하여 누구

나 필요한 교육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

으며, 교육문의는 디지털배움터 경기사업

단(1600-6813) 또는 김포시청 정보통신과

(031-980-2082)로 하면 된다.

디지털배움터의 교육과정은 2021년 12

월까지 상시 개설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

장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평생교육 브랜드 네이

밍 공모 1차 심사 선정 명칭을 대상으로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수렵하기 위한 선

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선호도 조사는 1차 

선정된 분야별 10건을 대상으로 김포시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QR코드 및 URL접

속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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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성장지

원사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통합가정 초등학생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소소한 집콕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했

다. ‘소소한 집콕텃밭’ 프로그램은 지난 6월 5일을 시작

으로 6월 한 달 매주 토요일 총 4회기에 걸쳐 오전 10

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비대면 집콕텃밭 즉 홈가이

드닝으로 이뤄졌다.

‘소소한 집콕텃밭’ 1회기에는 꼬마 애플민트와 로즈

마리를 기다란 화분에 흙을 덮여 옮겨심기와 집콕 텃밭 

이름 정하기 등이 진행됐다. 2회기는 수경재배를 하였는

데 식물을 크기를 재어보고 관찰을 통해 관찰일지에 기

록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워크지 

활동에서 가족, 나무, 공부, 책, 운동, 채소, 따뜻한 마

음, 사랑, 밥, 책, 배려, 잠, 체육, 상, 고마움, 우유, 친구, 

건강 등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작성했다.

‘소소한 집콕텃밭’ 3회기에서는 호야토피어리 활동이 

이뤄졌다. 수태를 넣은 망 속에 호야라는 식물 담아 ‘나

를 닮은 호야토피어리’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까슬까

슬했던 수태가 물을 주니까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

고 붉은 빛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며 즐거워했다. 

4회기에서는 많이 자란 애플민트로 무알코올 모히또 

음료수와 간식을 만들고 ‘나는 ___ 사람이 될 것이

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를 발표하며 식물처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튼튼하게 자랄 자신의 응원과 친구들과 강

사의 격려를 받는 경험이 진행됐다.

또 오감으로 만나고 정성과 관심 속에 자라고 있는 

로즈마리와 애플민트가 “얼마나 자랐나요?”라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폭풍 성장했어요.”라며 ‘소소한 집콕텃밭’에 

만족감을 보였다. ‘소소한 집콕텃밭’ 참가 부모들은 “아

이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 활동 내내 행

복했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 자녀들이 허브를 손으로 만지

며 그 냄새를 맡고, 이름을 정하고 불러주며 식물의 자

라남을 응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서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는 내적 경험을 하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튼튼 

경제금융교실 ‘미래튼튼 부모편’과 ‘기초튼튼 자녀편’이 

7월 20일과 8월 11일,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튼튼 부모편’에서는 성인 대상으로 금융관리 필

요성과 자녀와 함께하는 재테크, 편리한 금융을 위한 

꿀팁 등을 알려준다. ‘기초튼튼 자녀편’에서는 화폐의 

의미, 용돈 관리, 합리적인 소비, 금융생활 등에 대해 

알려주며 초등학생 대상이다. 

교육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부터 12까지다. 참여 신

청은 7월 5일까지 비다문화가족은 홈페이지(gchfsc.

familynet.or.kr/), 다문화가족은 전화(01-503-0070)로 

접수한다.                                 김영의 기자

“자녀와 함께 한 ‘소소한 집콕 텃밭’… 가족사랑은 덤으로 가져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성장지원사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

과천시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늘

막 설치, 양산대여,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물품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우체국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대기 장소 등

에 스마트그늘막 11개를, 관문교 등에 총 5개의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했다. ‘스마트그늘막’은 기온이 15도 이상

일 때 차양막이 자동으로 펼쳐지며 바람이 7m/s 이상

으로 불면 자동으로 접히게 되는 등, 기상 상황에 따

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시

는 작년에 소방서 삼거리 등 11개소에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이로써 관내 22곳에 스마트그늘막이 설치

되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 40개의 양산을 비치하

여, 모자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양산을 빌

려 갈 수 있도록 ‘양산대여소’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

이다. 기타, 양산 대여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

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폭염취약계층에게 

냉감바디쿠션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 스마트그늘막 설치하고 양산 대여소 운영 “올여름 폭염엔 양산 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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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지난 6월 23일 센터 2층에서 ‘어깨동무 작은도서관’ 현

판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연주 센터장을 비롯해 이윤진 새마

을문고안양시지부 회장과 고대원 안양시새마을회 사무

국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어깨동무 작은도서관은 1천여권의 도

서를 비치하여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던 다양한 가족과 

아이돌보미, 방문지도사 등 돌봄활동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대출서비스와 도서활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연주 센터장은 “어깨동무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정보 문화공간으로 지역의 가

족 및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간의 소

통을 적극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은 센터의 강의실도 겸하고 있

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등 취약가족

들에게 친근한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

양한 지식, 정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3월 작은도서관 명칭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어깨동무’가 정식 명칭으로 선정

됐다. 센터 측은 이날 현판식 이후 7월 4일까지 11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7월 5일부터 정식 개관할 예

정이다. 향후 안양시 7개 도서관과 통합도서대출서비스

가 연계될 경우 공공도서관에 있는 도서도 작은도서관

을 통해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양시새마을회는 라오스를 지원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새마을회는 2019년 라오

스 싸이타나구 통망마을에 영농형 비가림 비닐하우스 7

개동을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도 라오스 현지에 도서를 

후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안양시새마을회는 빈곤퇴치 공동 노력을 통한 체계적

이고 단계적인 사업목표에 따라 라오스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구촌새마을운동 정착화에 힘쓰고 있으며, 

세계 속의 안양,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다양한 가족에 꿈 심어주는 작은도서관 개관

안양건가다가,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후원으로 문 열어

취업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들도 

7월 1일 오후 2시를 잊지마세요!

안양시가 7월 1일 청년층 고용을 위한 ‘청.년.안.정

(청년안양정착) 일자리박람회’를 온오프연계해 개최

한다고 밝혔다.

오뚜기, 네비웍스, 한스제과 등 23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제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약 백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 희망자는 온라인 채용관(www.anyang.go.kr/

job)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사전 접수해 참여할 수 

있다. 안양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서 열리는 오프라

인 박람회는 철저한 방역조치 속에 진행된다. 

이번 일자리박람회 현장에서는 기업관계자와 청년

구직자 간 1:1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이 설치되고,‘미

래직업관’,‘직무관’,‘부대행사관’등 다양한 부스가 운

영돼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다.

미래직업관을 찾는 구직자는 안양권(3개) 대학의 

유망학과를 체험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밝

히는 소프트웨어개발과 기업솔루션을 경험해볼 수 

있다. 직무관에서는 미래 유망 산업분야는 무엇인지

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기업 재직실무자와 청년 취

업준비생과의 만남이 이뤄지며, 직무컨설팅도 진행

된다. 부대행사관은 비대면 시대 AI와 VR을 활용한 

체용면접을 체험해보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면접, 이

미지, 입사지원서 등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와 

안양시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소개 등이 이뤄진다.

박람회 현장은 안양시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실

시간 송출되며, 온라인 참여자를 위한 유튜버 직업

인 특강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안정 일자리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은 안양시 일자리정책과(☎031-8045-5816) 또는 안

양시 일자리센터(☎031-8045-6911~6)로 문의하면 된

다. 

                                    이지은 기자 

灾难支援金

共同民主党和政府将向每名国民支付25万~30万韩元的

第五次灾难支援金。 只是将支付标准定为收入下位阶层80%，

政府正在研究向小工商业者和个体营业者最多提供700万韩

元的针对受害阶层的支援金方案。

收入下位阶层80%标准很有可能会活用健康保险费来确

定。根据2021年中等收入健康保险费标准，收入下位阶层80%

的范围△1口之家每月365万5662韩元△2口之家617万6158韩

元△3口之家796万7900韩元△4口之家975万2580韩元△5口

之家1151万4746韩元△6口之家1325万7206韩元。

如果月收入低于这个标准，将能够获得灾难支援金。

另外，为了更加丰厚地支援低收入层，政府还决定对低

保户、次上位阶层、单亲家庭等约300万人追加支付一定金额。

박완주共同民主党政策委议长于6月29日党政协议后举

行的新闻发布会上表示:“灾难支援金以收入下位阶层80%的

家庭为对象,收入上位阶层20%的家庭(信用卡)电子钱包,相

生消费支援金保存方式进行消费支援，对于300万人的次上位

阶层等弱势群体进行更丰厚的支援筹划。”

小工商业者支援

实际上促进面向全民给予丰厚的新冠疫情支援，新冠疫

情小工商业者受害支援、新冠疫情相生国民支援金(灾难支

援金)及低收入家庭消费plus资金、相生消费支援金(信用卡

电子钱包)的三种套餐。

为了支援受新冠疫情迫害的小工商业者，决定制定损失

补偿制度，对以后的防疫损失进行制度性支援。另外，为了追

加支援因新冠疫情防疫措施而遭受的损失，决定支付小工商

业者“希望恢复资金”。希望恢复资金的对象为113万名受到禁

止、限制聚集或经营危机行业的小工商业者和小企业。

另外，为了使受灾支援更加丰厚，将现有的7种类型的“支

撑plus +资金” 细分为24个，最高单价也将从现在的500万韩

元大幅上调。

另外，政府还决定在此次追加预算中制定并支援总额达

5兆韩元以上的“再次腾飞支援一条龙方案”，其中包括扩大

政策资金供给、对倒闭的小工商业者进行结构转换支援等。

如果追加更正预算案通过国务会议审核，于7月2日提交

给国会，预计将以最快的速度在国会通过，并将进行发放灾

难支援金。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기자

收入下位阶层80%，人均可获得25万至30万韩元的灾难援助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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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경기도 7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

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

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7월 7

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

로,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며 ▲기획부동

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

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6월 

30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songws500@

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내 거주자

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

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구청이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

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26

일 오후 3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선발된 23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

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540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

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

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

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

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

사 593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송하성 기자

Đồ ăn để trong tủ lạnh lâu vẫn dùng được? 
Quản lý thực phẩm trong mùa hè 
phòng chống ngộ độc thực phẩm

Thời điểm này tại Hàn quốc đang là 
mùa hè. Tùy thuộc vào địa hình của 
từng vùng, có những nơi nhiệt độ đã 
vượt quá ngưỡng 30℃. Trong mùa hè 
nóng bức này, cộng thêm độ ẩm cao 
là môi trường lý tưởng dành cho những 
loài vi khuẩn sinh sống, chúng ta phải 
hết sức cẩn thận trong sinh hoạt hàng 
ngày.

Đặc biệt là những thực phẩm chúng 
ta sử dụng hàng ngày nếu không được 
bảo quản tốt sẽ gây ngộ độc thực 
phẩm và những bệnh về đường tiêu 
hóa, vv Các loại đồ ăn như canh nhất 
định phải được hâm nóng lại trước khi 
ăn, không nên nghĩ rằng đồ ăn được 
bảo quản trong tủ lạnh nên không xảy 
ra vấn đề gì về sức khỏe. Nhìn bề 
ngoài thì không có vấn đề gì nhưng 
chúng ta có thể sẽ bị ngộ độc thực 
phẩm bởi vi khuẩn được sinh ra rừ rau 
có trong canh. 

Tùy theo từng loại thực phẩm chúng 
ta sẽ có các cách bảo quản thực phẩm 
khác nhau.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trong bài viết ngày hôm nay 
nhé!

◆ Số lượng vi khuẩn sẽ càng tăng 
trong đồ ăn lạnh không được hâm 
nóng lại sau khi bảo quản trong tủ lạnh

Để xua tan cái nóng của mùa hè, 
chúng ta thường tìm đến những món 
ăn lạnh. Mặc dù những món ăn có 
nhiệt độ lạnh này có thể giúp chúng 
ta hạ nhiệt trong mùa hè ngay lập tức 
tuy nhiên nếu chúng ta ăn nhiều đồ ăn 
lạnh sẽ dẫn đến khả năng bị ngộ độc 
thực phẩm cao hơn bình thường. Đặc 
biệt đồ ăn lạnh dễ bị vi khuẩn xâm 
nhập hơn thức ăn được hâm nóng. 
Sau khi ăn đồ ăn lạnh xong nếu bị tiêu 
chảy thì các bạn hãy nghĩ ngay đến 
việc mình bị ngộ độc thực phẩm nhé!

◆ Không nên bảo quản đồ ăn bằng 
các cách sau

Nếu chúng ta bảo quản đồ ăn 
không tốt hay sai cách sẽ tạo điều kiện 
sinh sôi của vi khuẩn hay là nơi ẩn nấp 
tốt nhất của các loại vi khuẩn. Nếu các 
bạn muốn dùng đồ ăn không nóng 
sau khi bảo quản trong tủ lạnh thì nhất 
định phải hâm lại một lần nữa rồi để 
nguội rồi mới dùng nhé.

Thêm vào đó, chúng ta không nên 
bảo quản đồ ăn đã nấu trong môi 

trường nhiệt độ thường do thời tiết 
đang nóng nên đồ ăn thường sẽ bị 
hỏng. Chúng ta cũng không nên bảo 
quản chung giữa đồ ăn đã nấu và đồ 
ăn chưa nấu trong cùng một nơi bảo 
quản, như thế sẽ làm ô nhiễm thực 
phẩm gây tiêu chảy, vv

Vì thế để bảo đảm sức khỏe nhất 
định phải hâm lại đồ ăn trước khi ăn 
sau khi đã được bảo quản trong tủ 
lạnh. 

◆ Rau xanh sẽ không gây ra ngộ 
độc thực phẩm?

Chúng ta thường hay có suy nghĩ 
rau xanh an toàn và không bị hỏng. 
Theo những nghiên cứu của Bộ an 
toàn thực phẩm, rau xanh đã rửa và 
được bảo quản trong môi trường nhiệt 
độ bình thường thì số lượng vi khuẩn 
sẽ tăng cao hơn 7 lần so với rau xanh 
đã rửa và được bảo quản trong nhiệt 
độ mát.

Vì vậy chúng ta nên ăn rau ngay 
sau khi rửa nếu không muốn chế biến 
rau với lửa để phòng chống ngộ độc 
thực phẩm. Chúng ta có thể rửa rau 
bằng giấm chua và rửa lại từ trên 3 
lần để loại bỏ những độc tố cũng như 
những loại vi khuẩn ẩn náu trong rau. 

◆ Cách phòng chống và và xử lý khi 
bị ngộ độc thực phẩm

Triệu chứng đầu tiên trong ngộ độc 
thực phẩm là bị tiêu chảy và nôn, để 
lâu sẽ dẫn đến mất nước, điều này 
nguy hiểm cho cơ thể. Nếu có các 
triệu chứng như trên, các bạn hãy pha 
nước muối loãng hoặc nước đường 
loãng để uống để tránh mất nước và 
bổ sung thêm độ ẩm cho cơ thể.

Ngoài ra nếu bị ngộ độc thực phẩm 
thì ruột sẽ nhạy cảm hơn do đó để ruột 
được trở về trạng thái lúc chưa bị bệnh 
thì nên tránh một số thực phẩm như 
hoa quả tươi, nước ép, cafe, coca cola, 
những đồ ăn có dầu mỡ hay những đồ 
ăn quá lạnh.

Cách phòng chống ngộ độc thực 
phẩm như

 1. Rửa tay từ trên 30 giây dưới vòi 
nước  /  2. Nấu chín các lọa thực phẩm 
được chế biến từ cá, thịt, vv

 3. Hâm lại canh sau khi đã bảo tủ 
lạnh / 4. Rửa đĩa bát hay thớt chế biến 
đồ ăn sạch sẽ, vv 강혜나 경기다문화

뉴스 이주민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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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남편, 시부모 모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해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 프로그램  ‘나도 난생 처음이라서’ 진행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26일 

온라인으로 관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시부

모 등 총 30명이 참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나도 난생 

처음이라서’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부모 등 다문

화가족 구성원간 상호이해 강화 및 다문화가족의 긍정

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 공존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고부갈등 요인은 크게 ▲문화차이로 

인한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역할 기대로 인

한 갈등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 ▲시어머니의 간섭으

로 인한 갈등 등으로 크게 5가지로 나타난다. 

그중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은 시어머니와 결혼 이주 

여성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나도 난

생 처음이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인 정착지원에 초점을 두고 올웨이즈상담복지협회에서 

강사를 연계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시부모

를 대상으로 총 2회기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은 소그룹을 나누어 시부모님이 바라는 다문화가

족 부부의 기대와 역할, 다문화가족 부부 그룹을 통한 

서로의 기대와 문화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밀키트를 통해서 외국음식을 다함께 만들어서 

먹어봄으로써 식습관으로 가장 갈등이 도드라지는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2회기에는 시부모님 포함 가족사진을 촬영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향상 및 긍정적 가족관계 형

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센터 측은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 아내

의 역할, 남편은 다문화가족 남편의 역할, 시어머니는 

결혼이민자 며느리를 둔 시부모님의 역할을 바르게 이

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이 이혼과 별거의 사유가 될 수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

성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부모님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 상대국에 대한 문화이

해, 가족간의 역할과 기대를 나눔으로써 오해와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화성시로부터 위탁

을 받아 운영하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친화도시문화를 책임지는 화성시민의 건강가정 파

트너’라는 미션과 ‘건강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

하는 초일류 가족지원전문기관’의 비전을 세우고 화성

시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화성시,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해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 19일 이주배경 아동청소

년 총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을 실

시했다.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사)더

큰이웃아시아, 다올공동체 등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민간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기관 등의 협

업으로 마련됐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사전에 진

행한 적성검사와 흥미도에 따라 유아

교육, 치위생, 제과제빵, 호텔조리, 항

공서비스, 미용예술 등 다양한 학과

를 선택하고 해당 전공교수 및 대학

생들과 불소도포, 제빵기술, 일일 승

무원, 네일 및 메이크업 등을 체험했

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은 “오는 9월 

예정된 중고등부 진로체험은 보다 수

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라

며, “아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직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

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진로직업체

험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을 위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아시

아다문화소통센터, 화성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

과 손잡고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지

원, 부모교육, 진로상담 등을 제공 중

이다. 

이지은 기자 

44



제200호 | 2021년  07월 01일 ~ 07월 15일  경기다문화뉴스 | 45

7월부터 5인금지 풀리고 수도권 식당-카페-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정부, 비수도권 인원제한 없고 수도권은 2주간 6명 모임 허용후 8명으로 확대 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0일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

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

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

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생활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먼저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

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

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

일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

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은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

하고 이후부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예

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

다. 이번 발표로 전국적으로 모임·행사·집회 등의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들도 거리두

기 관련 이번 정부의 발표를 잘 기억해 두어야 겠다. 

◇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해 개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

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

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

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

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

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7

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ｍ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중국어 13면, 베트남어 29면, 러시아어 4면, 태국어 6

면, 일본어 26면>

송하성 기자

Trong vấn đề làm thủ tục ly hôn, điều phải quan tâm 
nhất và nhạy cảm nhất đó chính là con cái. Vợ hoặc 
chồng ai sẽ là người nuôi con, người không nuôi con sẽ 
phải trợ cấp số tiền nuôi con là bao nhiêu hàng tháng 
cho người nuôi con là những vấn đề thực sự rất khó.

Cô A và anh B ly hôn, người nuôi con là cô A và 
người trợ cấp tiền nuôi con là anh B. Hàng tuần anh B 
sẽ đến thăm con vào cuối tuần. Tuy nhiên tuần đó cô 
A lấy lý do là có việc bận nên anh B không thể gặp con 
vào cuối tuần đó. Anh B đã nổi nóng với cô A nói rằng 
tại sao lại không giữ lời hứa với anh. Anh B còn nói 
thêm nếu như cô A còn không giữ lời hứa thì anh sẽ 
không cung cấp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nữa. Cùng với đó 
anh B nói rằng không thể tin cô A được do đó đã yêu 
cầu cô phải cung cấp lịch sử về những lần dùng số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mà anh đã gửi. Và đương nhiên anh 
cũng uy hiếp rằng nếu cô không đưa nội dung lịch sử 
đó ra thì anh cũng sẽ không gửi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nữa. Cô A đã rất khó chịu với yêu cầu của anh B tuy 
nhiên trong cô cũng có một nỗi lo đó chính là nếu như 
anh B thật sự không gửi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nữa thì 
cô phải làm sao. Vậy cô A buộc phải làm theo yêu cầu 
của anh B?

◆ Lịch sử sử dụng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không được 
phép yêu cầu cung cấp một cách cưỡng chế

Vẫn có một số trường hợp yêu cầu cung cấp lịch sử 

mà mình đã dùng số tiền trợ cấp đó như thế nào giữa 
những cặp vợ chồng đã ly hôn. Lý do là vì một số cặp 
vợ chồng không tin tưởng đối phương rằng có dùng số 
tiền này cho con hay không.

Vậy thì đối phương đang nuôi con sẽ phải cung cấp 
lịch sử dùng số tiền này cho người đã cung cấp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Trên luật pháp thì không cần. Đó chính 
là người đang nuôi con sẽ được quyền sử dụng số tiền 
trợ cấp này như thế nào. Việc ghi chép lại những lần 
dùng số tiền trợ cấp này vào việc gì, thời gian như thế 
nào, ở đâu, vv là một việc không những không hề đơn 
giản và giới hạn của việc số tiền này dùng cho con hay 
không dùng cho con là giới hạn rất khó để có thể phân 
tách rõ ràng. Chúng ta có thể phán đoán từ những lý 
do trên rằng việc yêu cầu đưa ra lịch sử dùng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vào việc gì là một yêu cầu vô lý.

Như vậy, trong trường hợp của anh B, anh có nói là 
sẽ không chu cấp tiền nuôi con khi không đưa ra lịch 
sử dùng số tiền đó cho anh. Tòa đã phán quyết dưới 
sự thỏa thuận khi ly hôn của anh chị đó là chị sẽ là 
người nuôi con và anh là người chu cấp tiền nuôi con 
thì chỉ cá nhân anh chị không đủ điều kiện pháp lý để 
có thể thay đổi phán quyết của Tòa trước đó. Ngoài ra 
chị cũng có thể tố cáo anh trước pháp luật rằng anh đã 
uy hiếp chị và nói rằng sẽ không chu cấp số tiền nuôi 
con được Tòa án quy định.

◆ Nếu có nguyện vọng xem lịch sử dùng tiền vào 

việc gì của đối phương thì hai người nên thỏa thuận từ 
trước

Trong cuộc sống hôn nhân, việc vợ chồng xảy ra 
những mâu thuẫn về vấn đề dùng tiền bạc là vấn đề 
rất hiển nhiên. Người vợ hay người chồng nhận thấy 
chồng hay vợ mình có những chi tiêu lãng phí và nhiều 
trường hợp không hợp lý có thể yêu cầu đối phương 
viết sổ ghi chép những khoản tiền chi tiêu trong gia 
đình, vv Tuy nhiên việc viết sổ ghi chép chi tiêu này 
cũng không được cưỡng ép. Trên thực tế việc người 
chồng cưỡng ép người vợ viết sổ ghi chép chi tiêu trong 
gia đình cũng đã có cặp vợ chồng ly hôn với lý do này.

Theo đó việc yêu cầu đối phương cung cấp lịch sử 
dùng số tiền trợ cấp vào những việc gì là một yêu cầu 
vô lý. Cùng với đó khi hai người đã không còn là vợ 
chồng thì việc yêu cầu cung cấp lịch sử đó sẽ kèm theo 
cả những lịch sử mà người vợ sử dụng riêng cho cá 
nhân mình hay những thông tin cá nhân khác, vv điều 
này là xâm phạm quyền riêng tư của mỗi con người.

Do đó nếu người chu cấp tiền nuôi con có nguyện 
vọng muốn xem lịch sử dùng số tiền này thì chỉ được 
xem ở một phần nhất định nào đó chứ không được 
phép xem một cách toàn bộ và cũng phải có sự thỏa 
thuận từ trước khi có phán quyết của Tòa án.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Chồng cũ yêu cầu lịch sử sử dụng tiền trợ cấp nuôi con... Tôi có phải cung cấp lịch sử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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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г.Хвасон открылись курс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ете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
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Это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6 июня в 
центр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Асия, г.Хвасон.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о
тныне каждую субботу смогут изучать родной язы
к родителей с опыт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 носител
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
ся поддержке билингвизма среди детей из мульти
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н
е только Кёнгидо, но и Кореи, можно найти различ
ные курсы по из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с нос
ителем английс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вьетнамского, ре
же японского, камбоджийского и других языков. Ка
к мам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щая в обучении двуязыч
ия у детей-школьников, могу заявить, что, к сожал
ению, подобных занятий с преподавателем-носит
ел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етей, плохо владеющих 
или не владеющих вовсе родным языком иностра
нного родителя, не был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овинц ии Кёнг
идо, дет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школьники начальн
ой школы из г.Хвасон, Сувон, Осан такую возможн
ость наконец-то получили. Вместе с опытным муз

ыкантом и педагогом по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они поз
накомились и прикоснулись к языку великих писат
елей Достоевского и Толс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
ирована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освоению речи и гра
ммати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как показали первые за
нят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о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Натальи, дети готовы учиться и стараться. 

Если на подобных двуязычных курсах других ин
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 основном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де
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то в случае с русс
коязычными детьми дело обстоит немного инач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реди детей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ет числ
о детей из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семей - дети соотече
ственников по визам Ф-4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 р
абочими визами Н-2.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большинст
во таких детей не владею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 св
язи с чем возникают закономерные трудности в ад
аптации, обучении и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о есть 
и другая сторона медали - это дети, заехавшие в К
орею в до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и посещавшие коре
йские сады и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оторые, н
аоборот, проблем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е испытыв
ают,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и не знают родной язык родит
елей-русский язык.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ема двуязычи
я становится актуальной для многих родителей д

етей не только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о и с
емей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адап
тирована именно для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с русскояз
ычным фоном и учитывает особенности их развит
ия, что, на мой взгляд,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ри изучен
ии второго, но не полностью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Также радует то, что данные курсы бесплатные 
и проводятся офлайн, конечно, при строгом собл
юдении всех мер профилактики. К тому же, курс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не только дети из 
г.Хвасон, но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Кенгидо. Поэтому, д
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чется порадоваться за детей, пос
ещающих двуязычные курсы в Асияцентре, и пож
елать им успехов в учебе! 

Если вы хотите, чтобы ваш ребенок тоже учил р
усский язык с опыт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оспеши
те записаться, так как курсы уже ведутся и количе
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Контакт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курсам русского язы
ка в г.Хвасон по тел. 031-267-1526 (Центр мультику
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Асия).

Репорте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новостей Кенгидо, 
Елена Ким.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Курс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Хвасоне для детей-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매주 토요일 동포자녀를 위한 러시아어 교실 운영 ‘눈길’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Corona 19 เอาชนะสมดุเงนิฝากส�าหรับ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มากส�าหรับเจา้ของ

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โคโรนา 19 ทีย่ดืเยือ้ 

'Gyeonggi 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COVID-19 เอาชนะสมดุเงนิฝาก' 

ขยายขนาดและ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มนัียส�าคญั

เมือ่เร็วๆ 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เพิม่ขนาดธรุกจิของ 

'Gyeonggi 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COVID-19 เอาชนะสมดุเงนิฝาก' 

ซึง่เดมิมมีลูคา่ 2 แสนลา้นวอนในปีนี ้รวมเป็น 4 แสนลา้นวอน 

และขยาย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

โครงการ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กกักนั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ทีด่�าเนนิการโดย 

Gyeonggi-do ของการเลอืกตัง้ยอดนยิมครัง้ที ่7 ตัง้แตเ่ดอืน

มกราคมของปีนีเ้พือ่จัดหาเงนิทนุใหก้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และผูด้อ้ยโอกาสทางสงัคมทีก่�าลงัประสบปัญหาเนือ่งจาก 

Corona 19 ทีย่ดืเยือ้เพือ่เอาชนะภยัพบิตัแิละมอบ พลงัทีจ่ะลกุ

ขึน้อกีครัง้ Jae Myung Lee 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 Gyeonggi 

กลา่วผา่น SNS ของเขาวา่ ใน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ปีทีแ่ลว้  “คนที่

ยากทีส่ดุในตอนนีค้อื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

อสิระบางครัง้พวกเขาถกูบงัคบัใหรั้บรายไดส้งูหรอือตัรา

ดอกเบีย้สงู” เขากลา่ว หมายถงึ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ทีย่ากล�าบากของ

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 เงนิกูด้อกเบีย้ต�า่โดยไม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ค�า้ประกนัส�าหรับ

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ทีม่อีนัดบัเครดติต�า่

Gyeonggi-do คาดหวงัวา่จะสามารถแก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เงนิ

ทนุส�าหรับ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ซึง่คดิเป็น 45% ของเจา้ของ

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โดยการ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ของ 'สมดุเงนิฝากเพือ่

เอาชนะ COVID-19 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ตวัแทนของ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 (ไมร่วมบรษัิท) ใน

จังหวดัคอื ▲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 (รายไดต้อ่ปีนอ้ยกวา่ 47 ลา้นวอน) 

▲หวัหนา้ในวยั 40 และ 50 ปี (เกษียณและวา่งงาน) ▲ผูแ้ปร

พักตรช์าวเกาหลเีหนอื ▲ผูพ้กิาร ▲ครอบครัวผูเ้ลีย้งเดยีว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หลายครอบครัว ▲ ผูรั้บการด�ารง

ชวีติขัน้พืน้ฐาน ▲ ชนชัน้สอง ▲ ผูใ้ช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ม่ดีอกเบีย้สงู 

▲ ผูก้อ่ตัง้ใหม ่(อายไุมเ่กนิ 39 ปี) ▲ คะแนนเครดติต�า่ (คะแนน

เครดติสว่นบคุคล 839 คะแนนหรอืนอ้ยกวา่)

โดยเฉพา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รอืชาวเกาหล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

เชน่ ▲ การลงทนุทางธรุกจิ (D-8) ▲ ก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คา้ (D-9) ▲ 

ทีอ่ยูอ่าศยั (F-2) ▲ ชาว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F-4) ▲ ถิน่ทีอ่ยู่

ถาวร (F-5) ▲ การยา้ยถิน่ฐานส�าหรับการสมรส (F-6) 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วซีา่มใีหส้�าหรับเทา่นั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

สามารถด�าเนนิการไดเ้ฉพาะ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

ผา่น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หรอื รายงานถิน่

ที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 ดงันัน้ ตอ้งคงระยะเวลาพ�านักตัง้แตห่นึง่ปีขึน้

ไป

ในหลายกรณีทีไ่ม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เชน่ ▲หาก

คณุเป็น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หรอืองคก์ร ▲หากคณุถกูปิดหรอืปิด 

▲หากคณุก�าลงัคา้งช�าระหรอืคา้งช�าระบอ่ย ▲หากคณุคา้งช�าระ

ภาษี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ทอ้งถิน่ ฯลฯ

■ 코로나19 방역•쏠림 방지 위해 ‘신청일 5부제’ 운영

■ ด�าเนนิการ ระบบ '5วนัสมคัร' เพือ่การกกักนัป้องกนัและ

ความเขม้ขน้ของ COVID-19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 'สมดุบญัชเีงนิ

ฝากเพือ่เอาชนะโรคโควดิ-19 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คยองก'ี ผา่น

หนา้ตา่งธนาคาร NH Nonghyup ใน Gyeonggi-do

วงเงนิกูไ้มเ่กนิ 10 ลา้นวอนและสามารถ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ได ้

ใน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ต�า่ 2% ตอ่ปี (ณ 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 2020 อตัรา

ผันแปร 2.58% ตอ่ปีเป็นเวลาสามเดอืนและอตัราคงที ่2.76% 

ตอ่ ตอ่ปีเป็นเวลาหนึง่ปี)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ไดรั้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เต็มทีจ่ากจังหวดั Gyeonggi เพือ่เอาชนะวกิฤต 

COVID-19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งนิกูเ้ป็นปีแรก เพือ่ลดภาระการช�าระคนื สามารถ

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เงนิกูไ้ดถ้งึ 4ครัง้ ตอ่ปี และยกเวน้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การค�า้ประกนัสงูสดุ 5ปี 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การด�าเนนิการ

ขยาย Gyeonggi-do ไดแ้นะน�าระบบหา้สว่นตามตวัเลขสดุทา้ย

ของการเกดิในขณะนี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 Corona 

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ทีเ่ขม้ขน้ <한글 기사 31면>

เลขทา้ยของวนัเดอืนปีเกดิ 1/6 คอืวนัจันทร,์  2 /7 คอืวนั

องัคาร, 3/8 คอืวนัพธุ 4 /9 คอืวนัพฤหสับด,ี 5/0 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 ้

ในวนัศกุร ์เชน่ ผูท้ีเ่กดิปี 2524 สมคัรไดท้กุวนัจันทร ์สามารถ

ขอค�าปรกึษาโดยละเอยีดไดท้ี ่25 สาขาของมลูนธิรัิบประกนั

เครดติคยองก ี(ตวัแทนศนูยบ์รกิารลกูคา้หมายเลข 1577-

5900) และสมคัรผา่นสาขา 154 สาขาและส�านักงานสาขา 61 

สาขาของธนาคาร NH Nonghyup ในจังหวดั (Customer 

Happiness Center 1661-3000, 1522 -3000)ได ้

จัดโดยนักขา่ว Gyeonggi-do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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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일본 다문화가족 동아리 참

여자와 강사, 직원 등이 함께 모여 간담

회를 실시했다.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동아리 운영에 반영해야 할 

개선점이 나타났다.

첫째, 아동의 연령별 수준 차이에 따른 

수업 난이도 조절의 필요성 둘째, 교과

서 위주의 학습을 탈피한 교실 밖 학습

의 필요성 셋째, 동아리 운영 및 수업 계

획단계에서 이전보다 높은 엄마들의 참

여 필요성 등이다.

일본 다문화가족 동아리 ‘니지’에 참여

하는 아동의 연령분포는 취학 전 아동 3

명, 초등 저학년 1명, 초등 고학년 3명으

로, 아동들의 읽기 발달 단계가 총 4단계 

중 3단계(어휘단계, 읽기유창성단계, 읽기

이해단계)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일본어 

학습을 위한 한국어 수준이 불균형한 상

황이다. 

학습에 참여하는 아동의 읽기 발달 단

계가 다를 수록 아동의 학습수준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올해 수업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한국어 읽기발달 단계와 연령에 

따라 분반하여 기초반과 초급반 2개 반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동아리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언어수

업 9회, 문화수업 2회로 축소하여 실시

했다. 올해는 ‘탈 교과서 수업방식을 통

한 자녀 이중언어 사용 환경 마련’이라는 

‘니지’의 운영철학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을 추가했다.

처음에 자녀 이중언어교육을 위해 만

들어진 동아리 니지는 이제 결혼이민자

의 한국 사회 내 역할수행 및 개인적 발

전을 위한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한 결과 센터는 

자녀에게 직접 이중언어 수업을 가르친 

경험을 전문화하여, 향후 3년 내 전문적

인 일본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초석을 

동아리 안팎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아리 밖으로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

어민양성과정, 다문화이해강사양성과정 

등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동아리 안으로는 양성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니지’의 비급여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이론적 지식과 실

제를 융합하기로 했다. 

올해 12월까지 지속해 운영되는 ‘니지’

는 지난 6월 19일 모두누림센터 강의장

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및 자녀 11명이 

참여해 다문화이해강사로부터 일본의 언

어와 문화 수업을 들었다.

니지는 올해 언어문화수업 및 체험학

습 32회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다문화가족 동아리 ‘니지’에 참여하는 아

동은 일본의 요리, 역사, 예절, 문학 등의 

학습을 통해 엄마 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자

녀 간 문화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며 “결

혼이민자 역시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다

문화이해강사, 원어민강사 등 다문화 관

련 전문강사가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

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자녀 이중언어교육 위해 결성된 동아리, 이제 엄마들의 발전 위해 나선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본 다문화가족 동아리 ‘니지’ 새로운 도전 나서

Những đối tượng là các tiểu thương có nguy cơ cao 
về khủng hoảng tài chính, bắt đầu từ ngày 21 có thể 
đăng ký tại các chi nhánh ngân hàng Nonghuyp theo 
chế độ số cuối ngày sinh trong 5 ngày.

Tại tỉnh Gyeonggi đang cho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hỗ trợ đối tượng tiểu thương đang gặp khó khăn do sự 
phát tán trường kì của đại dịch corona với chương trình 
“Sổ tiết kiệm khắc phục Covid 19 cho tiểu thương tỉnh 
Gyeonggi” 

Tại tỉnh Gyeonggi, trong năm nay với vốn dự tính ban 
đầu là 2,000 tỷ won cho dự án “Sổ tiết kiệm khắc phục 
Covid 19 cho tiểu thương tỉnh Gyeonggi” thì đến hiện tại 
con số này đã tăng lên 2 lần với mức tiền 4,000 tỷ won ,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cũng đã tăng lên trong gần đây.

Dự án này nhằm hướng tới mục tiêu giúp đỡ những 
tiểu thương nhỏ lẽ và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trong xã hội đang gặp khó khăn do sự phát tán trường 
kì của đại dịch corona, giúp họ vượt qua khó khăn và 
phần nào hỗ trợ họ có thể đứng lên, và đây cũng là đối 
sách cho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được thực hiện từ tháng 1 
năm nay tại tỉnh Gyeonggi trong kỳ dân cử thứ 7.

Ngài thị trưởng tỉnh Gyeonggi ông Lee Jae Myeong 
phát biểu rằng trong tháng 12 năm trước thông qua 
kênh SNS riêng của bản thân ông đã nói rằng “Hiện tại 

những người gặp khó khăn nhất là những người tiểu 
thương và những người kinh doanh tự do” và “Chính 
những con người này là người nhân lực phát huy sức 
mạnh tài chính của quốc gia, tuy nhiên chỉ vì lý do cấp 
độ tín dụng thấp mà phải nhận những sự hạn chế trong 
quyền tín dụng cấp 1 hay là bị áp dụng mức lãi suất cao 
“thì đây là hiện thực khó khăn mà ông đã chỉ ra.

■ Hỗ trợ cho vay lãi suất thấp không cần tiền bảo 
đảm cho những người tiểu thương có cấp độ tín dụng 
thấp

Tại tỉnh Gyeong gi do đang cho mở rộng đố tượng 
áp dụng chương trình “Sổ tiết kiệm khắc phục Covid 
19 cho tiểu thương” với những hy vọng có thể giúp 
giảm thiểu phần nào khó khăn tài chính của các tiểu 
thương kinh doanh nhỏ lẽ trong tổng 45% đối tượng tiểu 
thương.

Đối tượng hỗ trợ là những tiểu thương trong tỉnh 
Gyeonggi (trừ công ty nhà nước) mà có người chủ 
doanh nghiệp thuộc các đối tượng sau đây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thu nhập năm dưới 47 triệu won) ▲người 
ở độ tuổi 40.50 (về hưu, thất nghiệp) ▲người nhập cư từ 
Bắc Hàn ▲Người khuyết tật ▲Gia đình chỉ có bố hoặc 
mẹ ▲Gia đình đa văn hóa ▲Gia đình nhiều con ▲Người 
nhận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Tầng lớp cao thứ 2 

▲Người có tín dụng lãi xuất cao ▲Tầng lớp thanh thiếu 
niên khởi nghiệp lại (dưới 39 tuổi) ▲Đối tượng có tính 
dụng thấp ( Điểm tín dụng cá nhân dưới 839 điểm).

Đặt biệt là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hoặc những 
người đang lưu trú theo tư cách bảo lãnh thì cũng có 
thể đăng ký được.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là người ngoại 
quốc thì các trường hợp sau có thể nhận đăng ký hỗ trợ 
▲Đầu tư doanh nghiệp (D-8) ▲Kinh doanh mậu dịch (D-
9) ▲Lưu trú dài hạn (F-2) ▲Lưu trú diện được bảo lãnh 
(F-4) 

▲Lưu trú vĩnh viễn (F-5) ▲Lưu trú diện kết hôn (F-6). 
Tuy nhiên, thời gian được cấp tiền hỗ trợ chỉ được cho 
dựa theo thời gian lưu trú còn lại được xác nhận thông 
qua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người ngoại quốc hoặc 
là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ịa chỉ trong nước nên thời 
hạn lưu trú tối thiểu phải trên 1 năm thì mới đủ điều kiện 
đăng ký. ( Áp dụng tương tự cho trường hợp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Số người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là 
không ít, ▲Các đối tượng là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hoặc là các chủ doanh nghiệp ▲ Các đối tượng đang 
trong tình trạng đóng cửa.nghỉ kinh doanh dài hạn ▲Các 
đối tượng đang trong tình trang khất nợ hoặc đang sở 
hữu khoản nợ thường xuyên...<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

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한글 기사 31면> 

Người ngoại quốc cũng có thể đăng ký “ Sổ tiết kiệm khắc phục corona 19 cho tiểu thư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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